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l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l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l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
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


심리학박사학위논문

음악 감상의 정서조절 기능

2015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성격심리학 전공

이 정 윤



음악 감상의 정서조절 기능

지도교수  민  경  환

이 논문을 심리학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 년  10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성격심리학 전공

이  정  윤

이정윤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 년  12 월

위 원 장 김 청 택 (인)

부위원장 이 훈 진 (인)

위 원 김 민 희 (인)

위 원 정 윤 경 (인)

위 원 민 경 환 (인)



- i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음악 감상으로 기분을 조절하는 방략을 측정하는

도구를 마련하고 이를 이용하여 청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음악 감

상을 통해 기분을 조절하는 방략 사용에서 어떠한 개인차가 나타

나는지 탐색하였으며 음악이 정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

연구와 실험 연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연구 1에서는 Music in Mood Regulation Scale(Saarikallio,

2008)을 청년기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타당화하여 척도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한국판 음악 사용 기분조절 척도(K-MMR)는 6개의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하위 방략의 이름은 ‘회복’, ‘분

출’, ‘강렬한 느낌’, ‘오락’, ‘주의전환’, ‘위로’였다. 각 요인의 신뢰도

를 검증하고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검증함으로써 K-MMR이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연구 2에서는 K-MMR을 이용하여 음악 감상을 통한 기분조절

방략의 사용에서 개인의 경험이나 특질에 따라서 어떠한 개인차가

나타나는지 탐색하였다. 음악을 기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수록 음악을 사용하여 기분을 조절하는 경향을 보였고, 음악을 사

용한 기분조절 방략은 정적 감정의 경험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남성보다 여성이 더 음악으로 기분을 조절하는 방략을 사용하였으

며 음악을 교육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더 음악으로 기

분을 조절하는 방략을 사용하였다. 음악을 사용한 기분조절 방략

을 예측하는 성격특질은 하위 방략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났으며,

음악 감상을 통한 기분조절 방략과 가장 깊은 연관이 있는 성격특

질은 우호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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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3에서는 경험하는 정서와 감상하는 음악의 종류에 따라 정

서의 개선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 연구를 실시

하였으며, 정서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기보고와 자율

신경계의 활동을 반영하는 심전도를 동시에 측정하였다. 분노와

슬픔의 두 가지 정서를 유발하고 유쾌한 음악과 평온한 음악을 들

려주었는데, 자기보고 상에서는 유발된 정서에 관계없이 유쾌한

음악이 정서 개선에 효과적이었지만 심박변이도 분석결과 분노를

경험할 때는 유쾌한 음악이, 슬픔을 경험할 때는 평온한 음악이

효과적으로 나타나 유발정서와 음악종류의 상호작용효과가 발견되

었다. 음악이 정서변화에 미치는 효과에 음악에 대한 친숙성, 기질

적 정서 경향성과 같은 변인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주요어 : 음악 감상, 정서, 정서조절, 한국판 음악 사용 기분조절 척도

(K-MMR), 개인차, 심전도

학 번 : 2012-3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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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음악은 ‘감정의 언어’로 간주되곤 한다(Cooke, 1959). 사람들이 음악을

듣는 가장 보편적인 동기는 감정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좋

은 기분을 유지시키거나, 나쁜 기분을 개선시키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

기 위해서 사람들은 음악을 듣는다. 음악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효과적

인 정서조절 수단으로 알려져 왔다(Saarikallio, 2012). 음악은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이고(Pelletier, 2004), 일상뿐만 아니라 임상 장면에서도 저

서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enny & Faunce, 2004;

Saarikallio & Erkkilä, 2007). 이러한 이유로 임상 장면이나 학교 장면에

서는 개인의 심리적, 생리적, 인지적,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

으로 음악치료를 활용하기도 한다. 최근 청소년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음악치료의 효과에 대해 다룬 한 연구에서는 음악이 분노, 슬픔과 같은

부적 정서나 친밀감 같은 정적 정서를 인지하고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준

다고 밝히기도 했다(Tervo, 2001). 정서조절 방략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음악과 관련된 활동 중에서도 특히 음악 감상이 효과적인 정서조절 방략

이라고 언급한다(Parker & Brown, 1982; Thayer, Newman, & McClain,

1994). 음악 감상은 개인의 심리적, 생리적 기능에 유익하다고 알려져 있

으며(Thoma, Schola, Ehlert & Nater, 2012), 한 연구에서는 유머나 신

체적 활동 등을 포함한 18가지 기분조절 방략 중에서 음악 감상이 나쁜

기분을 변화시키고 에너지 수준을 높이며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있어 두

번째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Thayer et al., 1994:

Saarikallio, 2012에서 재인용). 사람들이 음악을 소비하고 음악 감상과

같은 음악적 활동에 참여하는 주요한 이유는 음악 자체가 정서의 경험이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음악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North, Hargreaves, & O’Neill, 2000; Roe, 1985; Wells, & Hakane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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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음악이 효과적인 정서조절 수단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며

일상적인 삶에서 음악이 정서적 기능을 갖는다는 것 또한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혀졌지만, 음악은 정서 연구 분야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주

제이고 특히 경험적 연구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매우 부

족한 편이다(Saarikallio & Erkkilä, 2007). Sloboda와 Juslin(2010)은 음

악으로 유발된 정서 경험은 그 현상의 복잡성으로 인해 이론이 발전되기

어려웠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음악뿐만 아니라 개인의 특성 및 음

악적 활동을 하고 있는 맥락과의 상호작용을 모두 고려해야하기 때문이

다. 이와 유사한 의미로 Blacking(1973)은 음악은 반드시 개인과 사회적

상황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일상

생활 속에서 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음악을 연구하

는 것이 최근 음악사회학 분야의 흥미로운 주제가 되었다(DeNora, 2001:

Saarikallio & Erkkilä, 2007에서 재인용). 이러한 연구 동향에 따라 최근

에는 개인이 심리적으로 기능하는데 있어서 음악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연구자들의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음악을 감상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정서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잘 알

려진 반면 이 주제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검증되기 시작한 것이 최근의

일이며, 특히 국내의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에서 사용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고 그 가능성을 탐색하여 후속 연구

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음악이 실제로 정서를 변화시키는

데 효과적인지 실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음악을 감상

함으로써 기분을 조절하는 방략들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한국어로 타

당화하고, 청년기 성인들을 대상으로 음악 사용 기분 조절 방략을 측정

하여 개인의 특성에 따라 방략 사용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고

자 하였다. 또한 실험연구에서 정서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음악의 효과

성을 자기보고, 생리적 측정치의 방법을 병행하여 정서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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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음악과 정서 연구

음악이 우리의 삶과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음에도 왜 우리가

음악에 정서적으로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음악이 어떻게 정서를 유발하는지는 수수께끼와도 같고, 이 주제

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학자들을 매혹시켜왔다(Budd, 1985). 철학, 음

악학, 심리학, 사회학, 신경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음악과 정서의 주

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는데(Juslin & Sloboda, 2010), 정서의 심리적

과정과 행동에 초점을 두었을 때 음악과 정서에 관한 주제는 심리학적인

개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음악에서 정서가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에서 음

악과 정서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뒤늦게 시작되었다. 초기 음악심리학

분야에서 주로 다루던 주제는 소리 자극으로서의 음악이 어떻게 청각기

관에 전달되며 지각되고 이해되는지와 같은 지각, 인지심리학의 영역에

가까웠다(이석원, 1994). 1990년대는 정서에 대한 심리학 연구와 음악에

서의 정서연구의 전환점이 되는 시기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양적, 질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Sloboda & Juslin,

2010). 당시 대중적인 담론의 주제로 정서적인 삶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정서지능(Goleman, 1995)과 ‘모차르트 효과

(Mozart effect)’와 같은 음악자극에 대한 심리적 효과에 대한 연구

(Rauscher, Shaw & Ky, 1993)가 대중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다. 같은 기

간 동안 음악 심리학 내에서도 정서연구는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이동하

며 지속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다(Sloboda & Juslin, 2010). “사람들이 어

떻게 음악을 경험하는가?”와 같은 음악심리학의 핵심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정서의 역할을 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과학적인

방법론을 사용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Sloboda & Jusli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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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과 정서에 대한 입장

정서를 지각하는 것과 정서를 경험하는 것은 분명하게 구분됨에도 불

구하고(Meyer, 1956), 경험적인 연구에서는 이들의 구분이 명확하게 이

루어지지 않았으며 청자 역시 그들이 음악을 통해 느끼는 정서와 음악

자체가 표현하는 정서를 혼동하곤 한다(Sloboda & Juslin, 2010).

Kivy(1990)를 비롯한 철학자들은 음악이 일반적으로 청자에게 정서를 불

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청자에 의해 지각되는 정서를 표현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누군가에게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나?” 고

묻는 것은 “음악의 정서가 무엇이라고 판단했는가?”라는 질문으로 해석

될 수 있으며 “나는 슬픔을 느꼈다.”라는 응답은 “나는 음악에서 슬픔을

감지했다”는 대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Sloboda & Juslin, 2010).

이처럼 청자는 음악이 표현하는 정서를 판단하고 인지하는 것이라는

Kivy(1990)의 입장을 ‘인지주의’라고 한다. 이와는 반대로 음악이 정서를

실제로 유발한다고 보는 입장을 ‘정서주의’라고 한다.

단순한 지각적인 판단만으로는 정서가 실제로 유발되었음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학자들은 자기보고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방법론을 병행하

였을 때 정서 측정의 신뢰도가 향상된다고 언급한다(Scherer & Zentner,

2001). 청자가 단순히 음악에서 정서를 지각하는 것뿐이라면 자율신경계

의 반응이 나타날 이유가 없지만, 음악을 들을 때는 실제로 생리적인 각

성이 나타난다. 이는 음악이 분명히 정서를 유발하며 청자가 음악을 들

을 때 강렬한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loboda &

Juslin). Krumhansl(1997)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정서적 특징을 가진 음

악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을 때, 비음악적인 상황에서 정서를 경험할 때

와 유사한 생리적 변화가 일어났음을 밝혔다. 나아가 다양한 음악작품은

서로 구분되는 반응 패턴을 유발하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는 Nyklíček,

Thayer와 Van Doornen(1997)의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는데, 이

들은 음악 감상으로 일어나는 네 가지 정서를 심폐 기능 변인들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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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구분할 수 있음을 밝혔다. 위와 같은 연구들은 음악이 정서를 표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청자로 하여금 정서를 경험하게끔 한다는 정서

주의적 입장과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주의적 관점으로 음악과 정서의 관계를 살펴보았

다. 개인이 정서의 변화를 위해서 음악을 선택하고, 음악의 감상은 실제

정서의 경험(자기보고, 생리적 각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음악의 기능

음악자극에 대한 심리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대중적인 관심을 끌게 된

것은 ‘모차르트 효과(Mozart effect)’(Rauscher, Shaw & Ky, 1993) 이후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모차르트의 작품을 감상한 후에 시공간

지각력이 향상되었다고 밝힌 연구는 학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았고, 모차르트 효과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효과는 모차르트 음악에서만 국한적으로 일어나는지, 시공간 지각력

이외의 다른 부분에서도 효과가 있는지 등에 관해 수많은 후속 연구가

생겼다(Schellenberg, 2012). 모든 후속 연구들이 모차르트 효과를 일관

적으로 지지한 것은 아니나 최근의 메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차르트

효과는 존재하며 그 효과는 모차르트 음악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음악에

서도 나타나고 시공간 능력 이외의 다른 인지적 기능도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Chabris, 1999). 이후 Schellenberg와 동료들(Husain,

Thompson & Schellenberg, 2002; Schellenberg & Hallam, 2005)은 모차

르트 효과가 정서의 영향 때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수의 연구를 수행

하는데, 음악을 듣는 것은 개인의 정서적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

적인 방법이며 어떤 정서를 경험하는지가 전반적인 인지적 수행에 영향

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다.

Barrett 등(2010)의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이 자전적으로 친숙하고 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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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부적 정서, 복합 정서 등 여러 정서를 이끌어내는 음악에 보다 향

수(nostalgia)를 많이 경험한다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음악의 정서적

기능과 인지적 기능이 상호관계에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뇌과학 분야에서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fMRI)을 이용하여 음악 감상

으로 인한 정서 반응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Koelsch, Fritz, von

Cramon, Muller & Friederici, 2006), 음악 감상은 뇌의 청각 피질뿐만

아니라, 주의, 기억, 운동 기능 등을 담당하는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 영

역과(Bhattacharaya, Petsche, Fedmann & Rescher, 2001; Janata et al.,

2002; Koelsch et al., 2004) 정서조절 과정과 연관 있는 변연계까지 활성

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Blood & Zatorre, 2001; Koelsch et al., 2006).

이처럼 뇌 영역의 광범위한 활성화는 음악을 감상하는 것이 개인이 정서

적, 인지적, 심리사회적으로 기능하는 데 있어 다양한 역할을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Chin & Richard, 2011).

설문이나 인터뷰 연구에서도 개인의 삶에서 기능하는 음악의 역할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Chamorro-Premuzic과 Furnham(2007)은 사람들이

음악에서 얻고자 하는 주요 기능이 ‘지적 만족’(ex. 복잡한 음악 작품의

분석), ‘정서 조절’, ‘배경 음악’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외도 음악 감상과

다른 음악적 활동에의 참여가 자기조절을 위해서(DeNora, 1999;

Saarikallio & Erkkilä, 2007), 자기정체성 확립을 위해서(North et al.,

2000), 그리고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서(North & Hargreaves, 2007)라

는 연구 결과도 있다. 요약하면, 사람들은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

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음악을 사용한다(DeNora, 2000; Hargreaves

& Colman, 1981). 다음은 음악의 기능 각각에 대한 설명이다.

§ 인지적 기능: 이성적, 인지적 방식으로 음악을 접하는 개인의 경향성

은 지식을 습득하기 좋아하는 성향과 관련이 있다

(Chamorro-Premuzic & Furnham, 2007). 음악 감상 반응으로서의 뇌

활성화 패턴을 탐색하기 위한 뇌영상 연구에서는 음악 감상이 청각

피질 영역뿐만 아니라 안와 전두 피질(orbitofrontal cortex), 대상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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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cingulate cortex)처럼 집행 기능을 수행하는 영역과 해마

(hippocampus)처럼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까지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Chin & Richard, 2011).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에 근거했을

때 음악을 통해 인지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경험을 하고자 하는

개인의 인지 능력이 지속적인 음악 감상을 통해 개발될 것이라고 예

측할 수 있다. Chin과 Richard(2010)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음악 감

상의 빈도와 시간이 언어 기억 수행을 예측함으로써 음악이 언어 능

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 정서적 기능: 음악에 대한 반응에 관한 뇌영상 연구는 음악으로 인해

안와전두피질, 전측 대상회, 편도체와 같이 정서와 보상에 관련된 영

역이 활성화됨을 밝혔다(Blood & Zatorre, 2001; Koelsch et al.

2006). 이는 가장 통속적인 여가 활동으로 꼽히는 TV나 영화시청, 독

서 등에 음악 감상이 포함되는 점에 근거했을 때 납득할만한 결과이

다(Rentfrow & Gosling, 2003). 특히 음악 감상은 정서를 조절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알려져 있으며(North et al., 2000), 정적 감정 상

태를 향상시키고 부적 감정 상태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Chin &

Richard, 2011). 사람들은 음악을 감상하는 주된 이유가 정서라고 답

하며(Sloboda, 2010), 사람들로 하여금 강한 정서적, 영적 경험을 이

끌어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음악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Gabrielsson, 2010).

§ 사회적 기능: 음악은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Chin & Richard, 2011). Green(1999)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자기(self)

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도구로서 음악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

들은 음악을 이용하여 외로움을 감소시키며, 내집단 또는 외집단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정체성의 표시로서 음악을 사용하기도 한다(North

et al., 2000). 지역사회 합창단이나 밴드에 참여하거나 가족, 친구와

음악회에 가는 것과 같이 음악은 개인 간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Chin & Richard,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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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적 기능: 음악에의 관여는 청각뿐만 아니라 신체감각과 운동신경

까지 요하기도 한다(Freeman, 2000). 춤은 음악과 움직임의 통합으로,

개인이 스스로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 또한 사람들이 운동을 할 때

듣는 음악은 신체피로를 덜 느끼게 해주고 지구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Copeland & Franks, 1991; Potteiger, Schoeder & Goff, 2000).

음악치료 분야에서는 음악의 리듬 신호를 환자에게 제시하고 그에 대

한 운동반응을 유도함으로써 운동신경과 관련된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Thaut & Abiru, 2010).

이처럼 음악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다양한 적응적 기능을 하며 음악

이 정서를 효과적으로 유발하는 수단이라는 점은 여러 연구와 문헌에서

빈번하게 언급되어 왔는데, 기분조절 방략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음

악 감상,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작곡 등 다양한 음악적 활동 중에서도

특히 음악 감상이 효과적인 조절방략이라고 언급하고 있다(Parker &

Brown, 198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악 감상에 초점을 둔 기분조절을

중심개념으로 연구를 구성하였다.

정서조절 수단으로서의 음악

정서의 구성요소

본 연구에서는 정서를 주요 개념으로 다루고 있으나 유사한 감정 개념

인 기분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각각의 개념

정의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심리학자들은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용어들의 정확한 정의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들의 전반적인 특성에 대

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Izard, 2009). 정서(emotion)는 특정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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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의해 유발되는 상당히 짧지만 강렬한 감정적 반응을 의미하는 용어

로, 대개 주관적 느낌, 생리적 각성, 행동 경향성과 같은 구성 요소를 수

반한다. 기분(mood)은 정서와 동일한 구성 요소를 수반하나, 이를 불러

일으키는 구체적인 대상이 없으며 정서에 비해 강도가 낮고 오랜 시간동

안 지속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정서, 기분과 같이 정서가를 나타내는 상

태를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상위개념을 감정(affect)이라고 한다(Juslin

& Sloboda, 2010).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정서와 기분은 현상적으로 경험되는

느낌, 행동, 신체반응을 공통적으로 수반하는 구성개념이다(Sloboda &

Juslin, 2010). 현상적으로 경험되는 느낌은 정서와 기분을 경험하는 주체

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상태를 말하며, 행동은 얼굴표정이나 자세, 걸음걸

이, 목소리와 같은 신체적인 방법으로 표현된다. 신체반응은 심혈관, 피

부전도, 호흡, 내분비, 외분비 기관들을 포함하는 자율신경계의 변화를

의미하며(Larsen, 2000), 이 구성요소들은 보통 동시적으로 발생한다

(Sloboda & Juslin, 2010). 감정이 일어났다는 결론의 타당성은 모든 구

성요소들의 반응이 측정될 때 증가하므로(Ekman, 1977), 감정을 측정할

때에는 자기보고, 행동관찰, 생리적 지표의 측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병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많은 정서

연구에서 모든 구성요소가 일관적으로 측정된 연구는 매우 적으며(Kalat

& Shiota, 2007/2007), 정서의 경험에는 개인과 상황 요인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정서 요소의 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해서 정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Lundqvist, Carlsson, Hilmersson &

Juslin, 2009).

정서의 측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학적 구성개념으로서의 정서는 주관적 경험,

표현 행동, 신체 반응의 주요한 증거들이 확보되었을 때 측정의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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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아질 수 있다. 주관적 경험의 측정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자기보고이다. 자기보고 측정을 위한 도구들에는 정서 개념에 대한 리커

트 척도, 적절한 감정 형용사를 고르는 형용사 체크리스트, 호출기를 이

용하여 하루 중 수시로 감정과 관련된 행동을 보고할 수 있는 경험표집

법(experience sampling method), 정서적인 사건에 대해 매일 일기를 쓰

는 방법 등이 있다(Zentner & Eerola, 2010).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정서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중 방법 접근(multi-method approaches)이 필

수적임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Lang, 1995)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장 빈

번하게 사용되는 방법은 자기보고이다(Zentner & Eerola, 2010). 특히 정

서와 음악에 대한 이전의 경험 연구들에서 음악에 의해 유발되는 정서를

측정하는데 자기보고 방식이 가장 많이 이용되었다(Västfjäll, 2002). 자

기보고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연구를 하기에 가장 용이하며 비용이 저

렴하다는 장점 때문이지만, 요구특성1)과 전략적 응답2)처럼 측정의 타당

성을 저해할 수 있는 단점 때문에 자기보고 방법을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Zentner & Eerola, 2010).

실제 정서의 표현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정서의 최종적인 결과라고 간

주하고 측정하게 된다. 정서의 측정치로서의 행동의 근본적인 문제는 반

복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같은 정서 상

태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같은 사람에게서도 다른 행동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인 행동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여겨진다(Västfjäll, 2010). 몇몇 연구들에서는 정서를 식이행동, 창

의적 행동, 공격 행동, 소비행동 등 표현되는 행동과 연결 짓기 위한 시

1) 연구참여자가 연구의 목적을 알게되거나 연구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게 되는 데 도움이 되는 단서로서 연구참여자의 행동에 결정 요인이 될 수 있

다(Orne, 1962).

2) 연구참여자가 노출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나 사회적 편견과 같은 이유로 스

스로의 내적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하기 꺼려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수

용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전략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말한다(Bradburn,

Sueman & Warsink,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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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하였지만(Adaman & Blaney, 1995; Bruner, 1990; Durand &

Mapstone, 1998; Heatherton, Striepe & Wittenberg, 1998), 음악과 정서

행동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진 바 없었다.

신체반응의 변화는 심혈관, 피부전도, 호흡, 내분비, 외분비 기관들을

포함하는 자율신경계 지표로 측정한다(Levenson, 2003). 자율신경계

(autonomic nervous system: ANS)는 교감신경계(sympathetic nervous

system: SNS)와 부교감신경계(parasympathetic nervous system: PNS)

의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교감신경계는 신체로 하여금 비상 행동으로서

‘싸움’ 혹은 ‘도주’에 대한 준비를 시킴으로써 교감신경계의 활성화는 심

장 박동 속도, 호흡 속도, 땀 흘림, 아드레날린 분비 등을 증가시키며, 부

교감신경계는 에너지를 보존하는 유지 기능을 증가시키므로 심장 박동

속도와 호흡 속도를 감소시킨다(Kalat & Shiota, 2007/2007). 이 둘은 모

순되어 보이지만 자율신경계가 일련의 복잡한 화학 반응을 조절할 수 있

도록 돕는다(Hodges, 2010). Hodges(2010)는 생리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

는 음악의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정리하였는데, 심박수, 피부전도

도, 호흡, 혈압, 근전도, 신체 온도와 같은 다양한 지표 중에서 가장 빈번

하게 쓰인 지표는 심박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측정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기보고에

의한 주관적 경험, 심전도의 측정을 통한 생리적 반응의 변화를 살펴봄

으로써 정서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정서 조절

감정 상태를 다루는 능력은 인간이 적응적으로 행동하는 데 있어 필

수적인 요소이고, 이는 정서지능과도 연결된다(Gross, 1998a; Larsen,

2000).

정서조절에 관해서는 수많은 연구들이 있어왔는데, 개념의 가장 핵심

적인 측면으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Gross & Thompson, 2007).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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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정서조절은 정서의 경험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데 그 대상은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 모두 해당된다. 조절하고자 하는

정서가 발달단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지는 알려진 바 없으나, 초기

청년기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주로 정서의 주관적 느낌, 행

동 요소의 조절에 초점을 두어 분노, 슬픔, 불안과 같은 부적 정서를 감

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ross, Richard & John,

2006). 사회적으로 적합한 상태로 정적 정서를 감소시키는 것과 같은 정

적 정서의 조절은 부적 정서의 조절보다 현저하게 낮은 빈도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정서조절은 보통 의식적으로 일어나지만, 의식적 노력 없이 이루

어지는 경우도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의식적인 정서조절과 무의식적인 정

서조절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도 하지만(Masters, 1991), 생태학적 타당성

(ecological validity)을 고려했을 때 노력이 들어간 의식적인 정서조절과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정서조절이 하나의 연속선상에 위치한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해 보인다. 자동적인 정서조절 과정을 평가하는 것은 까다

로운 일이지만, 행동이나 생리적 반응을 살펴보는 방법을 통하여 설명

가능하다는 점이 몇몇 선행 연구 결과 밝혀졌다(Davidson, Fox &

Kalin, 2007; Mauss, Evers, Wilhelm & Gross, 2006).

셋째, 특정한 형태의 정서조절이 적응적인지 아닌지는 필연적으로 고

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Thompson & Calkins,

1996). 방어기제(defense)는 기존에 적응적인 조절 방략으로 간주되었으

나(Parker & Endler, 1996) 일부 문헌에서 부적응적이라는 연구로 혼란

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불일치는 맥락 중심적인 관점으로 설

명할 수 있는데, Gross와 Thompson(2007)은 정서조절과정은 맥락에 따

라 상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

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수술을 앞둔 의사가 부적 정서를 완화시키

는 인지 방략을 사용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으나, 공감과 관련된 부적 정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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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쇄시킴으로써 도움 행동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정서조절은 기분조절과 빈번하게 상호 대체되어 사용되곤 하지만, 일

부 연구자들은 상위 개념인 감정조절의 하위 개념으로 정서조절과 기분

조절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했다(Cole, Martin & Dennis, 2004;

Gross, 1998b).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분은 정서보다 지속시간이 길

고 유도되는 특정한 대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Parkinson, Totterdell,

Briner & Reynolds, 1996) 기분에 의한 행동 반응 경향성이 분명하지 않

기 때문에 기분조절은 정서조절에 비해서 정서 행동보다는 정서 경험의

변화에 더 초점을 두는 편이다(Larsen, 2000).

음악과 정서조절

정서조절 방략으로서의 음악 감상은 연구의 이론적 토대와 경험적 근

거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최근 음악의 정서적 기능에 대한 이론적, 개념

적 이해를 넓히려는 시도가 늘어나면서 음악을 사용하여 정서를 조절하

는 과정에 대한 연구들이 점차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Saarikallio와

Erkkilä(2007)는 8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 내용을 근거이

론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음악적 활동을 통해 개인의 기분상태를 개선하

거나 유지하는 과정으로서의 기분조절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델을 제안하

였다. 음악과 정서 연구에서는 주로 청년기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발달시기 보다 특히 이 시기에 음악을 많이 소비하며 음

악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Christenson, DeBenedittis, &

Lindlof, 1985; North et al., 2000; Zilmann & Gan, 1997). 또한 음악을

통해 강렬한 정서 경험을 하는 경향성은 청소년기와 초기 청년기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Gabrielsson & Lindstöm Wik,

2003), 스트레스로 인한 각성이 음악을 통해 감소되는 효과가 음악전공

자, 여성, 그리고 청소년 집단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실험 결과도 있



- 14 -

그림 1. 음악을 통한 기분조절 모델(Saarikallio, 2007)

다(Pelletier, 2004).

Gross(1998b)는 기분조절이 행동보다는 내적 상태의 경험을 강조한다

는 점에서 이를 정서조절과 구별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Saarikallio

와 Erkkilä(2007)는 그들이 수행한 질적 연구에서 정서와 기분의 개념을

구분하고, 정서가 환경의 상태를 반영하고 행동을 유도하는데 반해 기분

은 내적 상태의 지표이기 때문에 음악과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보다 적합한 감정의 하위개념은 기분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 연구의 초

점은 주관적 느낌, 행동, 생리적 반응으로 구성되는 감정의 요소 중 특정

한 사건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나 행동을 조절하는 것보다도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기분상태를 조절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분조절을 중

심개념으로 한 모델을 제안하였다(그림 1). 이들이 제안한 모델에 따르

면 청소년은 기분 개선과 기분 통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음악을

사용하며, 이러한 상위목표는 ‘오락(entertainment)’, ‘회복(revival)’, ‘강렬

한 느낌(strong sensation)’, ‘주의전환(diversion)’, ‘분출(discharge)’,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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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활동(mental work)’, ‘위로(solace)’의 일곱 가지의 구분되는 방략 혹은

하위 목표의 달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오락’은 현재의 좋은 기분을 유지

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서 음악을 사용하여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

이고 ‘회복’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지쳤을 때 음악을 통해 휴식을 취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것을 말한다. ‘강렬한 느낌’은 음악으로 강한 감정

경험을 유발하거나 강화시키는 것을 뜻하고 ‘주의전환’은 음악의 도움으

로 원하지 않는 생각이나 감정을 잊는 것을 말한다. ‘분출’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동일한 감정을 표현하는 음악을 접함으로써 발산시키는

것이고, ‘정신활동’은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숙고하거나 생각을

정리하는 틀로서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위로’는 슬프거나

힘들 때 음악에서 위안을 얻고 이해받는 것을 의미한다.

Saarikallio(2008)는 위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음악적 활

동 중에서도 일곱 가지 기분조절 방략 모두에 수반되는 대표적인 음악

활동인 음악 감상을 중심으로 한 기분조절 방략 사용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청소년들이 인터뷰에서 언급한 단어나 표현을 중심으로 척

도문항을 제작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

다. 그 결과 일곱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측정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

나 40문항의 자기보고식 척도인 Music in Mood Regulation

Scale(MMR: Saarikallio, 2008)이 완성되었다. 이후 Saarikallio(2012)는

MMR을 보다 짧고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계적, 개념적 기

준에 따라 문항을 간소화하여 각 하위 요인 당 세 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21문항의 축약판 Music in Mood Regulation Scale(B-MMR)을 개발하

기도 하였다.

성별과 음악을 통한 정서조절

성별은 특히 청소년기의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발달 차이에 영향

을 주는 결정적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Galambos, Berenbaum &

McHal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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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의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음악 감상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oberts, Henriksen & Hoehr, 2009). 그렇지만

성별에 따른 음악적 활동이나 음악 선호의 차이에 관한 연구 결과는 그

수 가 많지 않으며 결론이 항상 일관적인 것은 아니다(Miranda, 2013).

성별은 음악 감상의 동기와 관련해서는 더 뚜렷한 변인으로 작용한다

(Miranda, 2013). 청소년기 여성은 음악을 통해 정서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에 더 가치를 부여하는 반면, 남성은 음악으로 사회적 정체성을 관리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North et al., 2000). 또

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음악 감상을 통한 대처 방략을 더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Miranda & Claes, 2009). 여성이 심리적으로 곤

란을 겪을 때 음악을 들으며 대처하는 경향성이 높다는 사실을 통해 음

악 감상과 정서 장애 증상 간의 연관성이 여성에서 보다 강하게 나타났

다는 연구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Miranda & Claes, 2008).

음악 교육과 음악을 통한 정서조절

개인은 음악을 통해 정서와 각성 수준을 조절하고, 능동적으로 음악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음악적, 개인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음악의 기능은 교육을 통해서 함양될 수 있지만, 정규 교육 과정

에서 음악 교육은 주로 기술의 습득이나 지적으로 음악을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왔으며 정서의 교육은 거의 다루지 않았다. 교육자와 교육을

받는 학생 모두 정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음악 교육에서 정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강조는 지금껏 없었다(Hallam, 2010).

그러나 최근 서구 사회에서 개인이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에 정서지

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이는 미국과 영국의 교육 체계에

도 영향을 미쳤다(Hallam, 2010; Mayer & Salovey, 1997). 미국과 영국

의 학교에서는 아동의 정서적,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을 시작하였고, 이러한 노력은 적어도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

었다(Hallam, Shaw & Rhamie, 2006). 음악을 통한 정서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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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적은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의 정서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사회

적 상호작용과 커뮤니케이션을 개선시키는 기술을 발달하도록 돕는 것이

다(Hallam, 2010).

Spychiger, Patry, Lauper, Zimmerman과 Weber(1993)의 연구에서는

정규 음악 교육 이외에 추가의 음악 강습을 받은 학생들의 사회적 화합

능력, 자기 신뢰, 사회적 적응력이 향상되었고, 이들의 학업 태도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Harland, Kinder, Lord, Stott, Schagen과

Haynes(2000)는 학생들이 음악에 관여함으로 인해 가장 빈번하게 받는

영향이 타인에 대한 지각, 사회적 기술, 심리적 안녕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에 참여한 몇몇 학생들은 음악 수업의 이점이 음악을 감상하고 음악

적 기술에 대해 배우는 점이라고 답변한 반면, 일부 학생들은 다른 학생

들 앞에서 연주하면서 얻는 자신감과 스스로를 표현하는 방법의 습득처

럼 음악의 즐겁고 치료적인 측면을 언급하였다.

성격 특질과 음악을 통한 정서조절

음악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향유된다는 점에서 성격심리학과 사

회심리학에 걸맞는 주제이나 그 중요성에 비해 관심을 받지 못하였으며

주류 심리학에서 연구되지 않았다(Rentfrow & McDonald, 2010). 개개인

이 자신의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듯이

자신의 성격에 부합하는 음악을 듣고 음악적 환경을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Rentfrown & McDonald, 2010), 아직까지 이 주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과를 이끌어 낼만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

성격 특질과 음악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음악 장르나 음

악 취향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Cattell과 Saunders(1954)는 12가

지 음악 선호 요인을 검증하였으며 이 요인들이 성격의 무의식적인 측면

을 드러내준다고 제안하였다. Litle과 Zuckerman(1986)은 음악 선호를

측정하는 척도(Musical Preference Scale: MPS)를 개발하고 이를 감각추

구성향과 같은 성격 특질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기도 했는데, 이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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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으로 음악 선호와 성격 특질에 관련된 후속 연구들이 눈에 띄게 늘

기 시작했다(Rentfrow & McDonald, 2010). 감각추구성향 이외에 마키아

벨리즘(Machiavellianism)과 남성성(machismo)(Hansen & Hansen,

1991), 반항적인 특질(Carpentier, Knobloch & Zillmann, 2003), 정신증적

성향(Rawlings, Hodge, Sherr & Dempsey, 1995), 그리고 성격 5요인

(Dollinger, 1993; Rawlings & Ciancarelli, 1997; Weaver, 1991)과 같은

변인과 음악 선호 경향성 간의 관계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이 이루어졌

다.

음악 선호와 성격 특질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첫 번째 시도는

Dollinger(1993)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Rawling과 Ciancarelli(1997)에 의

해 보다 명확하게 반복 검증되었다. 이들의 반복된 연구 결과는 음악 선

호의 개인차를 이해하는 데 있어 외향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클래식,

재즈 음악의 선호와 연관이 있었고 외향성의 하위 특질 중 하나인 흥미

추구는 락 음악의 선호와 연관이 있었다.

성격 특질과 음악을 통한 정서조절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아직까지

수행된 바 없지만, Chamorro-Premuzic과 Furnham(2007)이 일상에서의

음악 사용과 성격특질 간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 결과에서 정서적인 목적

의 음악 감상이 낮은 외향성, 높은 신경증 성향, 낮은 성실성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개개인이 음악을 듣기로 선

택하는 데에는 각기 다른 이유가 있으며 이는 성격특질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생리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음악 감상

정서의 하위 요소로서의 생리적 반응을 측정할 때에는 자율신경계의

변화를 관찰한다. 자율신경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음악의 효과성에 대

해 다룬 연구들은 심박 수, 피부 전도도, 호흡, 혈압, 근전도, 신체 온도,

위장 운동, 혈중 산소 농도, 반사 작용, 몸의 움직임 등 다양한 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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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였는데, 그 중 가장 빈번하게 쓰인 지표는 심박 수로 약 80여 개

의 연구가 있다(Hodges, 2010).

심박 수는 특히 정서 반응과 연관 있다고 알려진 지표인데, 최소한 54

개의 연구에서 음악 감상이 심박 수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Hodges, 2010). 이 중 거의 대부분은 심박 수만을 측정하였고 일부 연

구에서만 추가적인 심전도 관련 변인을 계산하였다(Krumhansl, 1997;

Nyklíček, Thayer & Van Doornen, 1997). 일반적으로 각성 수준이 높고

자극적인 음악이 심박 수를 증가시키고 차분한 음악이 심박 수를 감소시

킨다고 알려져 있지만(Hodges, 2010) 모든 연구에서 일관적인 결과를 얻

은 것은 아니다. 몇몇 연구에서는 음악의 종류와 상관없이 어떤 음악을

듣더라도 심박 수가 증가했다는 결론을 얻기도 했다(Ellis & Brighouse,

1952; Krumhansl, 1997; Richard, 2004; Weld,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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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음악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많은 부분 정서적인 반

응을 동반한다. 길을 가다 우연히 접한 예전 노래에 추억에 잠기기도 하

고 콘서트에 가서 공연을 보며 가슴 벅찬 기분을 느끼기도 하며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한다.

왜 우리는 음악이 생존이나 경쟁과 관련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음악에 대하여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것일까? 단순한 소리의

연속이 어떻게 우리를 감정적으로 만드는 것일까? 음악의 정서적인 효과

는 이미 영화음악, 마케팅, 음악 치료 등 사회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으

나, 음악이 왜 그리고 어떻게 감정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Juslin & Sloboda, 2010).

다수의 연구에서 음악을 듣는 가장 흔한 동기가 정서에 영향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밝혔을 만큼 음악과 정서는 서로 연관 깊은 주제임에도

(Juslin & Sloboda, 2010) 이에 대해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최근의 일이다. 음악과 정서 연구의 발전이 일찍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정서 연구의 발전이 어려웠던 이유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실험실 상황에서 정서를 이끌어 내는 것이 어려우며 둘

째, 정서를 제대로 측정하는 방법이 까다롭고 셋째, 심리학에서 인지과학

의 큰 영향으로 음악의 인지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패러다임

이 있는 반면 음악과 정서 분야에서는 그러한 패러다임이 없기 때문이다

(Juslin & sloboda, 2010). 이러한 이유로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음악 연

구는 주로 청자에 의해 지각, 인지되는 과정에 대해 밝히는 데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이석원, 1994). 그렇지만 음악의 정서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음악이 정서에 영향

을 미치는 정서조절 과정, 정서 조절을 위한 음악의 사용 양상 등에 대

한 연구들이 생겨났다.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일 뿐만 아니라 특히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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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전무하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이 실제로 정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효과적인

도구인지, 부정적인 정서가 음악을 들음으로 인해서 정말 개선되는지 실

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정서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의 자기보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자기보고와 심전도 측정을 통한 자율신경계의

변화도 함께 살펴보았다. 또한 아직 국내에서 개발된 바 없는 음악 감상

을 통하여 기분을 조절하는 방략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타당화하여

이후 음악과 정서 연구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초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

였다. 타당화된 척도를 이용하여 정서조절을 목적으로 음악을 선택하는

양상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개인차 변인은 무엇인지 탐색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개인의 특성에 따라 그에 맞는 효과적인 조절 방략을

선택할 수 있게끔 돕는 기분조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후속 연구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개의 연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연구 1에서는 음악을 통한 다양한 활동 중에서도 특히 감상을

중심으로 한 기분조절의 하위 방략에 대한 개인의 반응 양상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인 MMR을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하였다. 한국판 음악

사용 기분조절 척도(K-MMR)가 음악 감상을 통해 기분을 조절하는 방

략을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라는 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2는 연구 1에서 타당화한 K-MMR 사용하여 음악을 사용한 기분

조절에서의 개인차를 탐색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성별, 음악 교육 경험,

성격 5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음악으로 기분을 조절하는 양상에

서 개인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탐색하였다. 또한 음악을

사용한 기분조절 방략이 평소의 긍정 감정 경험의 증가와 부적 감정 경

험의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연구 3에서는 음악 감상 행동이 실제 정서의 변화로 이어지는지 확인

하였다. 부적 정서를 경험할 때 음악을 감상하는 일이 정서 개선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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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 실험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정서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기보고와 자율신경계의 변화를 동시에 측정하였다.



- 23 -

연구 1. 한국판 음악 사용 기분조절

척도의 타당화

Saarikallio(2008)는 다양한 음악적 활동을 통해 개인의 기분 상태를

개선하거나 유지하는 과정으로서의 기분조절을 설명하는 질적 연구를 바

탕으로 하여 음악적 활동 중에서도 특히 음악 감상을 중심으로 한 일곱

가지 기분조절 방략 사용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청소년들이 인

터뷰에서 언급한 단어나 표현을 중심으로 척도문항을 제작하고 구조방정

식 모형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일곱 가지 요인으로 구

성된 측정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40문항의 자기보고식 척도인

Music in Mood Regulation Scale(MMR: Saarikallio, 2008)이 완성되었

다. 음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 중 음악 감상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젊은 세대의 기분조절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음악과 관련된 기

분조절 행동이 음악 감상이었기 때문이다. 즉, 음악 감상은 일곱 가지 기

분조절 방략을 사용할 때마다 수반되는 대표적인 음악 활동인 것으로 나

타났다(Saarikallio & Erkkilä, 2007).

MMR은 청소년의 음악적 경험에 기반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자기 조절 행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일상적인 기분상태에 음악이 미치는 심리적 효과와 그 양상에 대해 측정

가능하다는 점에서 음악과 정서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개

인의 특성에 따라 효과적인 음악 감상 방략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실

제로 기분을 유지하거나 변화시키는 데 적용하는 일은 정서조절 분야에

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능력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청소년기에 정서조절능력과 정신건강 사이의 연

관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원화, 이지영, 2011: 홍주현, 심은정,

2013에서 재인용). 청소년기는 발달단계 상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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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예민하며 강렬한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자

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워 부적절한 방식으로 반응하기도 하며 사소

한 자극에도 흥분하거나 분노하는 등 강한 정서적 반응을 보이기 때문

에, 청소년기의 강한 정서반응을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은 그 어느 시기

보다 생활 적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원화, 이지영, 2011). 음악

은 청소년기의 정서조절에서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청소년기에 평균적으로 총 10,000시간의 능동적인 음악 감상을 할 만큼

음악이 청소년의 삶에 밀접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Tarrant,

North & Hargreaves, 2000: Miranda, 2013에서 재인용). 음악이 정서조

절과 같은 청소년 발달의 핵심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Miranda, 2013), 개인의 특성에 따라 음악 감상을 사용하는 양상에서 어

떠한 차이점이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차이점이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최근 MMR을 사용하여 음악으로 기분을 조절하는 개인의 특성을 측

정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 Saarikallio, Nieminen과 Brattico(2012)는

음악에 대한 정서적 반응성과 일상에서 음악을 정서조절 수단으로 사용

하는 개인의 특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MMR을 사용하였고,

Thomson, Reece와 Benedetto(2014)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

로 MMR의 7가지 하위 방략이 불안, 우울, 스트레스 수준과 같은 정신

병리학적 지표와 차별적인 관련성을 보인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와 같이

MMR은 음악과 정서 연구 분야에서 활용가능성이 높은 도구이나 아직

한국어로 번안되었거나 유사한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화된 도구가

국내에서 개발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연구 1에서는 음악을 통한 다양한 활동 중에서도 특히 감상을

중심으로 한 기분조절의 하위 방략에 대한 개인의 반응 양상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인 MMR을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하였다. 우선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적절한 요인구조를 탐색하고 이후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요인구조가 적합한지 검증하였다. Saarikallio(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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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 척도를 개발함에 있어 앞서 수행된 질적 연구 결과의 내용을 검증

하는 확인적 요인분석만을 이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통계적

근거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병행하였다. 또한 한국판 음악 사용 기분조절 척도(Korean-Music in

Mood Regulation Scale; 이하 K-MMR)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합치

도를 확인하고 척도의 하위 요인 사이의 상관을 살펴보았으며 수렴타당

도와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적 기분조절 기대, 정서조절방략,

정서지능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수렴타당도를 확인할

때에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다른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지만,

MMR 이전에 음악과 관련된 기분조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가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정서조절 능력을 측정하는 척도들

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원 척도의 타당화 과정에서는 Catanzaro와

Mearns(1990)가 나쁜 기분을 조절하는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측

정하기 위해 개발한 NMR과 Gross와 John(2003)이 정서조절 방략을 측

정하기 위해 개발한 ERQ의 재해석과 억제 정서조절 방략, 그리고

Salovey 등(1995)이 정서지능의 하위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TMMS 중 주의로 MMR의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이

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와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음악을 이용한 정서조절이 전반적인 정서조절과 연관 있지만 동시에

구분되는 개념이고(Saarikallio, 2012), K-MMR은 음악이라는 특정한 영

역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준거변인들과의 상관은 대체로 정적이지만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각 준거변인에 대한 구체적인 가

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분의 개선이 음악과 연관된 기분 조절의 핵심

이라는 점에서(Saarikallio & Erkkilä, 2007) 부적 기분조절에 대한 기대

는 음악을 통한 기분조절 방략 사용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낼 것이다. 둘

째, Gross와 John(2003)이 제안한 정서조절 방략 중 재해석은 음악이 생

각의 재구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Sloboda, 1992: Saarikallio, 2008에서

재인용) 음악을 통한 기분조절 방략 사용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낼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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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이들이 제안한 또 다른 정서조절 방략인 억제는 음악을 통한

기분조절 방략 사용과 유의한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이는 음악을 통한 기분조절이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표

현하는 것과 가깝기 때문이다. 셋째,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인 주의는 음악

을 통한 기분조절 방략 사용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낼 것이다. 주의는 정

서처리 과정 상 첫 단계에 속하는 정서에 대한 인식과도 같은 개념인데,

이는 스스로의 기분이나 정서 상태에 대해서 모니터하는 과정과 기분이

나 정서를 명명하는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이수정, 이훈구, 1997).

K-MMR의 문항들이 자신의 기분 상태에 대해 인식한 후 그에 적절한

음악 감상의 방식을 선택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의와 정

적인 상관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방 법

참가자

척도의 타당화를 위해 두 번의 표집이 이루어졌다. 서울 소재 대학교

에서 심리학 관련 교양수업을 듣는 학부생 252명으로 구성된 표본 A와

서울 소재 대학교에서 심리학, 음악학 관련 교양수업을 듣는 학부생 197

명으로 구성된 표본 B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표본 A는 탐색

적 요인분석에 사용하였고, 표본 B는 확인적 요인분석 및 척도의 신뢰도

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참가자는 설문을

시작하기 앞서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확인하

는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설문지에 응답하는 시간은 약 15분 정도 소요

되었다. 표본 A에 속한 연구 참가자의 연령범위는 17-32세, 평균 연령

은 21.28세(표준편차 2.52)였고, 이 중 남성이 101(40.1%)명, 여성이

149(59.1%)명이었으며 2명은 성별을 밝히지 않았다. 표본 B의 연령범위

는 18-29세, 평균 연령은 21.05세(표준편차 2.46)였고, 이 중 남성이 8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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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여성이 110명(55.8%)이었다.

측정도구

음악 사용 기분조절 척도(Music in Mood Regulation Scale:

MMR). Saarikallio(2008)가 기분을 통제하거나 개선시키는 기분조절 목

표를 달성하는 음악 감상과 관련된 일곱 가지 방략을 측정하기 위해 개

발한 40문항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

는 ‘오락(entertainment)’ 4문항, ‘회복(revival)’ 7문항, ‘강렬한 느낌

(strong sensation)’ 7문항, ‘주의전환(diversion)’ 5문항, ‘분출(discharge)’

6문항, ‘정신활동(mental work)’ 5문항, ‘위로(solace)’ 6문항의 7가지의

하위 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5점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매우

동의한다)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음악 사용 기분조절 척도 개발

당시 전체 척도의 Cronbach α는 .96이었으며, 하위 요인의 Cronbach α

는 오락 .76, 회복 .86, 강렬한 느낌 .86, 주의전환 .77, 분출 .92, 정신활동

.85, 위로 .91로 나타났다.

부적 기분조절 기대 척도(Negative Mood Regulation

expectancies: NMR). Catanzaro와 Mearns(1990)가 정서조절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척도로서 총 12문항에 걸쳐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내에

서는 이수정과 이훈구(1997)가 번안하였다. 문항 예는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결국에는 모든 일이 다 잘될 거라고 생각하

는 것이 내 기분을 나아지게 하지는 못한다(역문항).’, ‘즐거운 시간들을

생각하면 기분이 괜찮아진다.’ 등과 같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는

.84이다.

정서조절 질문지(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ERQ).

Gross와 John(2003)이 선행사건 중심 정서조절과 반응 중심 정서조절 각

각의 대표적인 정서조절 방략으로 언급한 재해석과 억제를 측정하기 위

하여 개발한 척도로서 국내에서는 손재민(2005)이 번안하였다. 총 10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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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에 대해 7점 척도(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점=전적으로 동의한다)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서를 유발한 선행사건을 인지적으로 재

해석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6문항과 정서를 표현하지 않고 억제하려는 정

도를 측정하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예를 살펴보면, 재해석에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방향으로 생

각을 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덜 느끼고 싶을 때, 나는 그 상황에 대하

여 생각을 바꾼다.’ 억제에 ‘나는 감정을 남에게 드러내지 않는다.’, ‘긍정

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나는 표현하지 않으려고 조심한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는 재해석 .81, 억제 .79로 나타났다.

정서지능 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 Salovey 등

(1995)이 정서지능의 하위 요소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로 총 30문

항에 걸쳐 5점 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전적으로 동의한다) 상

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수정과 이훈구(1997)의 번

안판을 토대로 수정되어 옥수정(2001)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사용하

였다. 개인이 자신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를 측정하는 주의 차

원 13문항, 자신의 느낌을 명확하게 경험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명료성

차원 11문항, 부정적인 기분을 회복하고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할 수 있

다고 믿는 개선 믿음 차원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의 차원 13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문항 예로 ‘나는 자주 나의 느낌에 대

하여 생각한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는 .81이다.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 K-MMR의 타당화는 4단계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원 척도의 문항 내용을 한국어로 번안하는 단계이다. 원 척도

의 개발자인 Suvi Saarikallio로부터 번안 허가를 받은 후 연구자가 문항

내용을 일차적으로 번역하였다. 이후 한국어와 영어에 모두 유창한 심리

학과 대학원생의 역번역을 통하여 문항 내용을 검토, 수정하였다. 원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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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과 한국어로 번안된 문항은 부록1에 제시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척도의 요인구조를 살

펴보았으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탐색적 요인분

석 결과에 따라 수정된 요인구조가 적절한지 확인하였다. 마지막 절차로

번안된 척도의 신뢰도, 하위 요인 간 상관,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확인하

였다.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는 다른 척

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아야 하지만, MMR 이전에 음악과 관련된 기

분조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인 감정조절 능력을 측정하는 척도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자료 분석

통계분석 중 기술 통계,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은

SPSS 18.0을 사용하여 실시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은 Amos 18을 사

용하여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최대우도방식(Maximum likelihood)으로 요인을 추

출하였으며, 회전은 요인 간 상관을 가정한 직접 오블리민 방식(direct

oblimin, delta=0)을 사용하였다.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을 선택할 때 요

인부하량이 최소 .30 이상인 문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한 문항이 두 요

인 이상에 .30이상의 요인 부하량을 갖거나 요인 부하량의 차이가 .10미

만인 경우 교차 부하되었다고 간주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최대우도법을 추정하여 분석하였으며, 모형의 평가

는 표본크기에 덜 민감하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했을 때 가장 권장되는

(홍세희, 2000) RMSEA, TLI, CFI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다. 적합도 지

수는 Browne과 Cudeck(1992)의 지침과 Hu와 Bentler(1999)의 지침을 참

고하였다. Browne과 Cudeck(1992)은 RMSEA는 .05이하, TLI와 CFI는

.90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라고 간주하였으며, 최근 이 기준과 자주 병행

되는 Hu와 Bentler(1999)는 RMSEA는 .06이하, TLI와 CFI는 .95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라고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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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의 신뢰도는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 값을 구하였고, 상

관 분석에서는 p값이 .05미만인 경우 유의미한 값으로 간주하여 해석하

였다.

결과 및 논의

탐색적 요인분석

K-MMR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40개 문항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적절한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스크리 도표,

해석 가능성, 그리고 추가적으로 각 요인에 속하는 문항 수를 종합적으

로 고려하였다. 스크리 도표는 고유값의 하락이 멈추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절한 요인 수를 판단하며, 해석 가능성의 고려는 각 요인에 묶이는 문

항들이 해당 요인의 속성을 잘 반영하는지 알기 위해 외관 타당도를 확

인하는 작업을 말한다(Farmer & Aman, 2009: 김지연, 김민희, 민경환,

2012에서 재인용). 문항 수는 Saarikallio(2012)가 40문항으로 구성된 초

기 척도를 21문항의 축약판 척도로 수정할 때 하나의 하위 요인에 포함

되는 문항 수를 일정하게 맞춘 것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는데, 이 때

문항을 선택함에 있어 요인부하량을 고려하여 통계적인 근거를 갖추도록

하였다.

요인 추출에서 최대우도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Fabrigar, Wegener, MacCallum, &

Strahan, 1999). 왜도가 2 이상, 첨도가 7 이상일 때 비정규성이 심각하

다고 볼 수 있는데(West, Finch, & Curran, 1995),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모든 변수들의 왜도가 2 이하, 첨도가 7 이하로 최대우도방식을

이용한 요인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적으로

Saarikallio(2008)가 제시한 7개 요인으로 지정하여 직접 오블리민 방식

(direct oblimin, delta=0)으로 회전시킨 결과, 마지막 요인은 오락, 정신

활동, 위로(MMR 2, MMR 31, MMR 33, MMR 34, MMR 35, MMR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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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되는 6문항이 묶여 문항 내용의 통일성이 없어 독립된 요인이라

고 보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7개 보다 적은 수의 요인으로 탐색하는 것

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요인 수를 6개로 지정하고 같은 방식으로 회전

시켰는데, 모든 요인이 3개 이상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의 내용들이 동질적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요인 수로 판단

되었다. 방법론 학자들은 한 요인이 적어도 3-5개의 문항으로 구성될 것

을 권고하고 있다(MacCallum, Widaman, Zhang & Hong, 1999). 또한

스크리 도표에서 고유값의 하락이 멈추는 시점도 6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오락(entertainment)’, ‘회복(revival)’, ‘강렬한 느낌(strong

sensation)’, ‘주의전환(diversion)’, ‘분출(discharge)’, ‘위로(solace)’ 요인은

원 척도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정신활동(mental work)’문항들은 교차

부하되거나 요인부하량이 낮거나 다른 요인에 포함되어 독립된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요인부하량이 .3을 넘지 않거나 2개 이상 요인에 교차

부하되는 7문항(MMR 6, MMR 15, MMR 22, MMR 23, MMR30, MMR

33, MMR 36)을 제외하고 같은 방식으로 요인분석을 한 후

Saarikallio(2012)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하위요인들 간의 문항 수를

일관적으로 하기 위해 요인부하량이 높은 순서대로 하위요인마다 3개의

문항씩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문항 내용과

함께 표 1에 제시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원 척도의 MMR 7, MMR 8, MMR 9로 이루어져 있

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할 때 음악 감상을 통해 휴식을 취하거나 새

로 기운을 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회복’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

은 원 척도의 MMR 25, MMR 26, MMR 27로 구성되었으며, 분노와 같

은 부적 감정을 느낄 때 이와 동일한 정서를 표현하는 음악을 감상함으

로써 감정을 발산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분출’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요인은 원 척도의 MMR 12, MMR 13, MMR 14로 이루어졌고, 음악을

통한 강렬한 느낌 경험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강렬한 느낌’으

로 명명하였다. 네 번째 요인은 원 척도의 MMR 1, MMR 3, MMR 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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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K-MMR 문항의 탐색적 요인분석 Direct Oblimin 회전 요인 부하량

번호 문항
요인

회복 분출
강렬한

느낌
오락

주의

전환
위로

8 나는 지쳤을 때 기운을 북돋기 위해서 음악을

듣는다.
.98 -.02 -.02 -.01 .01 -.01

7 나는 힘든 하루를 보낸 후에 기운을 북돋기 위

해서 음악을 듣는다.
.81 .07 .03 .03 -.06 -.01

9 나는 지쳤을 때 음악에서 새로운 활기를 얻는다. .73 -.06 .02 -.00 .12 .06

26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나는 내 분노를 표현

해주는 음악을 듣는다.
.08 .97 -.07 -.02 -.08 .02

27 나는 매우 화가 날 때, 분노를 표현하는 음악을

듣고 싶다.
-.03 .81 .03 -.03 .05 -.03

25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느껴질 때, 나는 내 분노

를 표현해주는 음악을 듣는다.
-.05 .80 .05 .05 .03 .05

13
음악은 내가 감명 깊은 경험을 하도록 해주었다. -.02 -.03 .96 -.02 .00 -.06

14
음악은 나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어준다. .03 .02 .67 .00 -.06 .19

12 나의 영혼을 온전히 음악에 쏟는 것은 굉장한

느낌이다.
.08 .09 .57 .07 .10 .06

3 나는 청소와 다른 집안일을 보다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음악을 듣는다.
.03 -.06 -.08 .92 -.12 .12

1 혼자 집에서 바쁘게 일할 때, 나는 배경 음악이

있는 것을 좋아한다.
-.04 .05 -.01 .67 .09 -.05

4 나는 분위기를 보다 즐겁게 하기 위해서 대개

배경음악을 튼다.
.10 -.01 .17 .57 .08 -.06

21 음악을 듣는 것은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을

차단하도록 도와준다.
-.03 .02 .04 -.00 .89 -.04

20 나에게 음악은 걱정을 잊을 수 있는 방법이다. .04 .02 .02 .05 .71 .13

19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이 머리 속을 끊임없이 맴

돌 때, 나는 그것을 잊기 위해 음악을 듣는다.
.09 -.00 -.07 .03 .65 .10

38 모든 것이 안 좋게 느껴질 때 음악은 나를 이해

하고 위로해준다.
-.01 .00 .02 .04 .04 .89

39
음악은 내 걱정을 이해해주는 친구와도 같다. .03 .08 .14 -.01 .04 .71

40
나는 슬플 때 음악을 들으면 위로가 된다. .11 .04 .00 -.00 .14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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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요인 간 상관행렬

요인1

(회복)

요인2

(분출)

요인3

(강렬한 느낌)

요인4

(오락)

요인5

(주의전환)

요인6

(위로)

회복 1

분출 .22 1

강렬한 느낌 .40 .28 1

오락 .45 .04 .18 1

주의전환 .51 .35 .31 .39 1

위로 .60 .43 .51 .26 .59 1

구성되었고, 현재의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오락’으로 명명하였다. 다섯 번째

요인은 원 척도의 MMR 19, MMR 20, MMR 21로 구성되었으며 음악을

감상함으로써 걱정스러운 마음을 잊는 문항들이므로 ‘주의전환’이라고 명

명하였다. 마지막 여섯 번째 요인은 원 척도의 MMR 38, MMR 39,

MMR 40으로 이루어졌으며, 문항 내용은 모두 걱정스럽거나 슬픈 힘든

상황일 때 음악으로 위안을 얻는 문항들이므로 ‘위로’라고 명명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수정된 6요인 구조가 적절한 지 확인하

기 위해 표본 B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원 척도의

40문항 중 두 개 요인에 교차부하되거나 요인부하량이 .3보다 낮은 7문

항을 제외한 후 해석가능성까지 고려하여 각 요인 당 문항 수를 3개씩

동일하게 맞춘 6요인 18문항 모형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

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Browne과 Cudeck(1992)

의 기준과 Hu와 Bentler(1999)의 기준을 따랐을 때,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원 척도의 문항을 통계적 근거와 해석 가능성에 따라 정

리한 6요인 18문항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6요인 18문항의 구

조방정식 모델은 그림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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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 df CFI TLI RMSEA

6요인

18문항 모형
201.2 120 .964 .954 .059

표 3. 6요인 MMR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

주.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그림 2. 한국판 음악 사용 기분조절 척도(K-MMR)의

6요인 구조 확인적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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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1

(회복)

요인2

(분출)

요인3

(강렬한 느낌)

요인4

(오락)

요인5

(주의전환)

요인6

(위로)

회복 -

분출 .28** -

강렬한 느낌 .51** .32** -

오락 .58** .23** .28** -

주의전환 .66** .38** .48** .38** -

위로 .70** .44** .56** .40** .76** -

평균 3.90 2.24 3.67 3.88 3.50 3.43

표준편차 .82 1.09 .95 .87 .87 .88

Cronbach α .90 .93 .85 .80 .83 .86

신뢰도 및 하위요인 간 상관

한국판 음악 사용 기분조절 척도의 Cronbach α를 표 4에 제시하였다.

K-MMR 전체 문항의 Cronbach α는 .91로 양호한 내적 합치도를 보여

주었으며, 하위 요인 별로 살펴보면 ‘회복’ .90, ‘분출’ .93, ‘강렬한 느낌’

.85, ‘오락’ .80, ‘주의전환’ .83, 위로’ .86으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 간 상

관계수는 표 4에 제시하였는데, 상관 계수 값은 .23에서 .76사이로, 하위

6개 요인 간에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표 4. K-MMR 하위요인의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및 하위요인 간 상관(N=197)

* p<.05 ** p<.01

수렴 및 변별 타당도

K-MMR의 각 하위 요인이 부적 기분조절 기대, 정서조절방략, 정서지

능과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 상관분석 결과, K-MMR의 전체 점수는 주의와만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r(197)= .20, p< .01), 부적 기분조절 기대, 재해석, 억제와

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지만 하위방략 별로는 상관이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부적 기분조절 기대는 ‘회복’(r(197)= .19, p< .01), ‘오

락’(r(197)= .15, p< .05)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재해석은 ‘회

복’(r(197)= .21, p< .01), ‘강렬한 느낌’(r(197)= .14, p< .05)과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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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 기분조절

기대
재해석 억제 주의

K-MMR .05 .13 -.04 .20**

회복 .19** .21** -.05 .28**

분출 -.14 .07 .06 .05

강렬한 느낌 .04 .14* -.02 .09

오락 .15* .04 -.12 .21**

주의전환 .00 .01 -.05 .16*

위로 .00 .10 .01 .11

평균 3.65 4.82 3.77 3.59

표준편차 .53 .92 1.27 .52

표 5. K-MMR 하위 요인과 타당화 변인 간 상관계수 및 타당화 변인의 기술통계(N=197)

주. K-MMR=한국판 음악 사용 기분조절 척도
* p<.05 ** p<.01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주의는 K-MMR 전체 점수(r(197)= .20, p< .01),

‘회복’(r(197)= .28, p< .01), ‘오락’(r(197)= .21, p< .01), ‘주의전

환’(r(197)= .16, p< .05)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위의 결과를 요약하면, 연구 1에서는 음악을 사용한 기분조절 방략을

측정하는 도구인 MMR을 한국어로 번안하고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타당화하였다. 우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6요인

구조를 발견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6요인 구조가 적합하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문항의 내적합치도 검사로 척도의 신뢰성을 확인하였

고, 관련 변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한국판 음악 사용 기분조절 척도(K-MMR)는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총 7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원 척도와는 달리 6요인 구조를 갖는 것

으로 나타났다. ‘회복’, ‘분출’, ‘강렬한 느낌’, ‘오락’, ‘주의전환’, ‘위로’ 요

인은 원 척도와 동일하게 구성되었지만, ‘정신활동’은 독립적인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원 척도의 타당화 연구에서 실시한 요인분석에서 ‘정신

활동’ 문항들이 ‘주의전환’ 요인에 교차부하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Saarikallio, 2012), 이처럼 ‘주의전환’과 ‘정신활동’의 두 요인이 뚜렷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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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간

과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척도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부적 기분조절 기대, 정서조절방

략, 정서지능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설대로 유의하지만 높지 않

은 정적 상관계수가 발견되어 음악과 관련된 기분조절이 일반적인 정서

조절과 연관이 있지만 구분되는 구성개념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음악

사용 기분조절 척도는 보다 긍정적인 정서조절방략을 측정하는 척도들과

대체적으로 정적인 상관을 보여 음악이 기분조절의 적응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선행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관련 변인들 중 부적 기분

조절 기대, 재해석, 주의가 음악 사용 기분조절의 일부 하위 방략들과 유

의한 상관을 나타냈는데(Saarikallio, 2008), 이 결과를 통해 음악이 선행

사건 중심적인 정서의 인지 과정과 관련 있으며 음악이 감정 경험의 틀

로서 작용하여 생각을 재구성하도록 촉진하는 경향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DeNora, 1999; Larson, 1995; Ruud, 1997). 또한 음악을 사용한 기

분조절 방략들 중 일부만이 일반적인 정서조절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낸

점은 음악과 관련된 기분조절이 기분을 개선하는 방식 중 하나의 독특한

형태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며(Saarikallio & Erkkilä, 2007)

이후 K-MMR을 이용한 분석이 하위 방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Saarikallio(2012)는 원 척도의 수렴타

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에 포함한 여러 정서조절 척도 중 재해석이

음악과 관련된 기분조절의 특성을 잘 반영한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재해석과 여러 MMR문항들이 공통적으로 인지적 처리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정서 반응 초기 단계의 감정 상태를 수정하는 문항

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음악 감상은 정서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과 가깝기 때문에 정서조절 방략 중 억제와

는 상관이 없을 것이라는 가설대로 K-MMR과 억제 사이에 유의미한 상

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Salovey와 Mayer(1990)는 정서 지능이 자신

과 타인의 정서를 모니터하고 이를 잘 파악하며 이러한 정서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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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자신의 후속적인 사고 및 행동을 결정하는 데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이수정, 이훈구, 1997). 주의는 정서 처리 과정 상

첫 단계에 속하는 정서에 대한 인식과정을 말하는데, 한 개인이 특정 정

서의 유발을 인식하고 표현하기까지를 가장 역동적으로 중재하는 과정이

바로 정서조절과정이라는 점에서 음악을 통한 기분조절 방략인 K-MMR

의 일부 방략들 역시 주의와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연구 1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모두 실시함으로

써 척도의 요인 구조 확인을 보다 공고히 하여 확인적 요인분석만을 실

시했던 원 척도 타당화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였으며, 관련 척도들과의

분석 결과도 부분적으로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판 음악 사용 기분조절 척도가 음악을 사용한 기분조절 방략을 측정

하고, 음악과 감정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수단이라

는 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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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 음악을 통한 기분조절 방략 사용에서의

개인차 탐색

정서조절을 위한 음악 감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음악뿐만 아니라 개

인 특성과의 상호작용까지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어떤 하나의 음악이

모든 사람에게 만병통치약일 수도 없으며, 좋아하는 음악이더라도 당시

에 원하는 정서 상태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선호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음악은 개인, 그리고 상황과의 관계 속

에서 이해되어야 하는데(Blacking, 1973), 이렇게 음악으로 유발된 정서

를 경험하는 것의 복잡성으로 인해 해당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

기 어려웠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음악과 개인차 변인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반복 검증된 일관적이고 강력한 결과

는 없다. 또한 성격 특질을 주 변인으로 음악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

는 음악장르에 대한 선호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에 연구 2에서는 연구 1

에서 타당화한 한국판 음악 사용 기분조절 척도(K-MMR)와 타 척도와

의 관계를 분석하여 음악 감상이 정서를 조절하는 데에 효과적인지, 그

리고 이 효과성은 성별, 음악의 지각된 효과성, 음악 교육 경험, 성격 특

질과 같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각도로 탐색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는 탐색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서론에서 언급한 몇몇 선행

연구 결과에 비추어 예상한 대략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이

기분조절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음악을 사용하여 기분을 조절하는

방략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다. 둘째,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음악을 사

용하여 기분을 조절할 것이다. 셋째, 음악을 교육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더 음악을 사용하여 기분을 조절할 것이다. 넷째, 성격 특질은 음악을 통

해 기분을 조절하는 방략의 사용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이나 그 양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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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방략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특히 5가지 성격특질 중

예술적 성향, 미적 감수성(민경환, 2002)과 관련 있는 특질로 알려진 경

험에 대한 개방성은 K-MMR과 전반적으로 높은 연관을 보일 것이다.

음악의 경험은 각성 수준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는데(Yerkes &

Dodson, 1908), 외향성이 높은 사람의 경우 청소, 운동 등 단조로운 일을

하는 경우 각성을 높이기 위해서 음악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

다. 선행 연구들은 외향인이 내향인에 비하여 배경 음악으로 인한 기타

인지적 처리 과정의 방해를 덜 받는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Furnham

& Bradley, 1997; Furnham & Strbac 2002; Furnham, Trew & Sneade,

1999). 즉, 외향성이 높은 경우 K-MMR 중 ‘오락’의 사용과 유의미한 연

관이 있을 것이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외향성 외의 성격 특질과 음악

의 사용의 연관성은 상대적으로 덜 분명하지만, 신경증 성향의 경우 개

인이 부적 정서를 경험하는 경향성과 관련 높은 성격 특질이기 때문에

(Chamorro-Premuzic & Furnham, 2007) K-MMR 중 ‘분출’과 유의한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음악을 사용하여 기

분조절을 할수록 정적 감정은 더 많이 경험하고 부적 감정은 덜 경험할

것이다.

연구 2의 목적은 음악 감상이 기분의 조절에 효과적인지, 그리고 음악

을 사용하여 기분을 조절하는 경향성에는 어떤 개인차가 나타는지 탐색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이어지는 음악과 정서 연구의 바탕이 되고 실제

정서조절을 위한 음악 감상의 적용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방 법

참가자

연구 1의 참가자 449명을 포함하여 서울 소재 대학교에서 심리학, 음

악학 관련 교양수업을 듣는 학부생 52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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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 참가자는 설문을 시작하기 앞서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발

적인 참여 의사를 확인하는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설문지에 응답하는 시

간은 약 25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 참가자의 연령범위는 17-32세, 평

균 연령은 21.25세(표준편차 2.38)였고, 이 중 남성이 213(40.3%)명, 여성

이 314(59.4%)명이었으며 2명은 성별을 밝히지 않았다.

측정도구

한국판 음악 사용 기분조절 척도(Korean-Music in Mood

Regulation Scale: K-MMR). 연구 1에서 한국판으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6개 요인의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요인은 회

복, 분출, 강렬한 느낌, 오락, 주의전환, 위로이다. 각 문항에 대해 자신에

게 얼마나 해당되는지 5점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매우 동의한

다)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전체 척도의 Cronbach α는 .91

이었으며, 하위 요인의 Cronbach α는 회복 .90, 분출 .91, 강렬한 느낌

.84, 오락 .80, 주의전환 .85, 위로 .86으로 나타났다.

성격 5요인 척도(Interpersonal Personality Item Pool: IPIP).

Goldberg(1992)의 성격 5요인 측정 질문지를 유태용, 김명언과 이도형

(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외향성, 우호성, 성실성, 신경증 성향,

경험에 대한 개방성의 5가지 요인별로 각각 10문항씩 총 50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이 자기 자신과 부합되는 정도를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

구에서의 Cronbach α는 외향성 .91, 우호성 .84, 성실성 .81, 신경증 성향

.88, 경험에 대한 개방성 .75로 나타났다.

정적/부적 감정 목록(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Watson 등(1988)이 정적 및 부적 감정을 평정하

기 위하여 개발한 자기보고형 기분 척도를 이유정(199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정적 감정, 부적 감정에 10문항 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일반적으로’ 등의 다양한 지시를 하여 상태 기분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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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소’, ‘음악 감상 시’의 기분 상태를 각각 측

정하였으며, Cronbach α는 평소의 정적 감정 .84, 평소의 부적 감정 .88,

음악 감상 시의 정적 감정 .86, 음악 감상 시의 부적 감정 .91로 나타났

다.

음악의 기능 척도(Ratings of Experienced Social, Personal and

Cultural Themes of Music Functions: RESPECT-music). Boer,

Fischer, Tekman, Abubakar, Njenga 와 Zenger(2012)가 정서적, 인지적

차원과 개인적, 사회적 차원으로서의 음악의 기능에 대해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친구와의 유대 기능, 가족 내에서의 유대 기

능, 분출/스트레스 해소 기능, 정서적 기능, 춤추기 기능, 배경 음악으로

서의 기능, 집중 기능, 정치적 태도 표현 기능, 문화적 정체성 기능, 개인

의 가치 형성 기능의 10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5문항

이 자기 자신과 부합되는 정도를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는

친구와의 유대 기능 .85, 가족 내에서의 유대 기능 .92, 분출/스트레스 해

소 기능 .87, 정서적 기능 .86, 춤추기 기능 .87, 배경 음악으로서의 기능

.89, 집중 기능 .94, 정치적 태도 표현 기능 .85, 문화적 정체성 기능 .82,

개인의 가치 형성 기능 .89로 나타났다.

음악의 지각된 효과성. 음악을 감상하는 것이 기분을 개선시키는 데

에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 10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

다.

음악 교육 경험. 정규 교육 이외의 음악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질문하였다.

자료 분석

통계분석은 SPSS 18.0을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

석, 위계적회귀분석 및 집단 간 평균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척도의 신

뢰도는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 값을 구하였고, p값이 .05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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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 유의미한 값으로 간주하여 해석하였다.

결과 및 논의

음악을 사용한 기분조절과 음악에 대한 태도 간 상관

음악이 기능적이라고 생각하는 태도에 따라서 음악을 사용하여 기분

을 조절하는 경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K-MMR의 하위 방략들은 전반적으로 10가지 음악의 기능과 정적 상관

을 나타냄으로써 음악이 기능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음악을 사용하여 감정

을 조절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회복’, ‘오락’, ‘주의전환’

은 정치적 태도 표현 기능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분출’과 ‘오

락’은 문화적 정체성 기능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정치적 태도

표현 기능과 문화적 정체성 기능은 다른 음악의 기능들에 비하여

K-MMR과 낮은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Boer 등(2012)이 개인 내, 개인

간, 사회문화적 차원을 모두 아우르는 음악의 기능 척도를 개발, 분석하

는 과정에 있어 사회문화적 차원에 가까운 기능으로 정치적 태도 표현

기능과 문화적 정체성 기능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납득

할만한 결과이다. K-MMR은 개인의 내적 상태에 주의를 기울여서 이를

유지하거나 개선시키려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음악 사용

기분조절 방략과 음악의 기능 간 상관은 표 6에 제시하였다.

또한 K-MMR의 하위방략들과 음악의 지각된 효과성, 음악 감상 시에

경험하는 정적 감정, 부적 감정과의 관계를 보면, 음악 사용 기분조절 방

략들은 전반적으로 음악의 지각된 효과성과 음악 감상 시에 경험하는 정

적 감정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음악 감상 시에 경험하는 부적 감정

과는 하위 방략별로 차별적인 결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회복’(r(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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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음악 사용 기분조절 방략과 음악의 기능 간 상관(N=529)

친구 가족 해소 정서 춤 배경 집중 정치 문화 가치

회복 .46** .29** .61** .45** .27** .44** .35** .02 .09* .45**

분출 .32** .19** .33** .28** .21** .26** .22** .26** .07 .29**

강렬한 느낌 .49** .35** .48** .54** .25** .25** .27** .13** .15** .52**

오락 .40** .24** .39** .30** .26** .66** .42** -.02 .05 .30**

주의전환 .46** .23** .62** .44** .25** .40** .45** .04 .09* .43**

위로 .56** .35** .68** .58** .24** .41** .43** .12** .13** .52**

주. 친구=친구와의 유대 기능, 가족=가족 내에서의 유대 기능, 해소=분출/스트레스 해소 기능, 정서=

정서적 기능, 춤=춤추기 기능, 배경=배경 음악으로서의 기능, 집중=집중 기능, 정치=정치적 태도 표

현 기능, 문화=문화적 정체성 기능, 가치=개인의 가치 형성 기능
* p<.05 ** p<.01

-.14, p< .01), ‘오락’(r(529)= -.16, p< .01)은 음악 감상 시 경험하는 부

적 감정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반대로 ‘분출’(r(529)= .14, p<

.01)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를 통해 음악을 사용하여

기분을 조절할수록 음악이 효과적이라고 느끼며, 음악을 들을 때 정적

감정을 많이 느끼고 부적 감정을 덜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분출’ 방략을 사용할 경우 다른 방략들과 달리 음악 감상 시에 부적 감

정 또한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출’ 방략을 측정하는 문항들

이 모두 분노 정서를 경험할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분노인 상태와 공격적인 성향의 음악 감상이 연합되어 상승효

과를 보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Saarikallio와 Erkkilä(2007)는 분노

를 해소하는 방략으로서의 음악 감상이 공격적인 사고와 느낌을 수용 가

능하고 파괴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갈등 상황에 직면하

기 전에 분노를 해소하고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략

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실제 행동이 아닌 정서의 내적 경험에 초점

을 둔 본 연구의 결과 ‘분출’ 방략은 분노 정서를 완화시키는 데는 효과

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출’ 이외의 방략들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 값을 나타냈던 ‘회복’, ‘오락’을 포함하여 대체적으로 음악 감상 시 경

험하는 부적 감정과 부적 상관을 나타냄으로써, 음악 사용 기분조절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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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음악 사용 기분조절 방략과 음악의 지각된 효과성 간 상관(N=529)
음악의

지각된 효과성

음악 감상 시

경험하는 정적 감정

음악 감상 시

경험하는 부적 감정

회복 .56** .35** -.14**

분출 .27** .12** .14**

강렬한 느낌 .42** .30** .02

오락 .41** .27** -.16**

주의전환 .55** .25** -.07

위로 .59** .33** -.04
* p<.05 ** p<.01

략들이 부적 감정의 해소와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K-MMR과 음악의 지각된 효과성, 음악 감상 시에 경험하는 감정 간 상

관은 표 7과 같다.

음악을 사용한 기분조절과 감정 경험, 음악 교육 기간의 관계

음악으로 기분을 조절하는 방략을 사용하는 것이 실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감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상관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표

8). 평상 시 경험하는 정적 감정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낸 방략으로

는 ‘회복’(r(529)= .25, p< .01), ‘강렬한 감정’(r(529)= .17, p< .01), ‘오

락’(r(529)= .22, p< .01), ‘주의전환’(r(529)= .17, p< .01), ‘위로’(r(529)=

.19, p< .01)가 있었고, ‘오락’(r(529)= -.14, p< .01)은 평상 시 경험하는

부적 감정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분출’(r(529)= .14, p< .01)

은 평상 시 경험하는 부적 감정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기분을 조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음악을 많이 사용할수록 대체적으로

평상시에도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지만 ‘분출’ 방략만은 예외적으로

많이 사용할수록 부정적인 감정의 경험의 증가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표 7의 결과에서 도출된 것처럼 ‘분출’ 방략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그

것이 효과적이라고 느꼈지만, 실제로 부적 감정을 완화시키는 역할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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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음악 사용 기분조절 방략과 감정 경험, 음악 교육 기간의 상관(N=529)
평상 시 경험하는

정적 감정

평상 시 경험하는

부적 감정
음악 교육 기간

회복 .25** -.07 .18**

분출 .02 .14** .00

강렬한 느낌 .17** .03 .23**

오락 .22** -.14** .09

주의전환 .17** -.01 .14*

위로 .19** .01 .17**

* p<.05 ** p<.01

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분출’ 외의 다른 방략들은 평상 시 경험하

는 부적 감정과 강한 관련성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대체적으로 부적 상관

계수를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 음악 사용 기분조절 방략은 평소 경험하는 부적 감정에

비해 정적 감정과 더 뚜렷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음악적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가 단순히 좋은 기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였으며 제일 좋아하는 음악은 긍정 정서의 경험과 연관이 있었다는 점을

밝힌 선행연구에 근거했을 때(Lull, 1987) 일반적인 정서조절과는 달리

음악을 사용한 정서조절에서 더 우선시 되는 정서는 긍정 정서라고 해석

할 수 있다.

정규 교육 이외의 음악 교육을 받은 기간과 K-MMR의 사용 간의 상

관 분석 결과(표 8), 음악 교육을 받은 기간이 길수록 ‘회복’(r(529)= .18,

p< .01), ‘강렬한 느낌’(r(529)= .23, p< .01), ‘주의전환’(r(529)= .14, p<

.05), ‘위로’(r(529)= .17, p< .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음악을 교육받은 경험이 많을수록 기분을 조절할 때 음악을 사용하는 경

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악을 사용한 기분조절과 성격 특질의 관계

대부분의 K-MMR 하위 방략들은 신경증 성향을 제외한 나머지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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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음악 사용 기분조절 방략과 성격특질 간 상관(N=529)

외향성 우호성 성실성 신경증 성향
경험에 대한

개방성

회복 .14** .23** .20** .01 .15**

분출 -.03 .02 -.05 .15** .07

강렬한 느낌 .06 .06 .05 -.00 .24**

오락 .19** .30** .10* .01 .09*

주의전환 .09* .22** .10* .06 .14**

위로 .09* .24** .10* .04 .14**

* p<.05 ** p<.01

특질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표 9). 구체적으로 ‘회복’은 외향성

(r(529)= .14, p< .01), 우호성(r(529)= .23, p< .01), 성실성(r(529)= .20,

p< .01), 경험에 대한 개방성(r(529)= .15, p< .01)과, ‘오락’은 외향성

(r(529)= .19, p< .01), 우호성(r(529)= .30, p< .01), 성실성(r(529)= .10,

p< .05), 경험에 대한 개방성(r(529)= .09, p< .05)과, ‘주의전환’은 외향성

(r(529)= .09, p< .05), 우호성(r(529)= .22, p< .01), 성실성(r(529)= .10,

p< .05), 경험에 대한 개방성(r(529)= .14, p< .01)과, ‘위로’는 외향성

(r(529)= .09, p< .05), 우호성(r(529)= .24, p< .01), 성실성(r(529)= .10,

p< .05), 경험에 대한 개방성(r(529)= .14, p<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강렬한 느낌’은 성격5요인 중 경험에 대한 개방성

(r(529)= .24, p< .01)과만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분출’은 신경증

성향(r(529)= .15, p< .01)과만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성격의 하위 요인을 기준으로 표 9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섯 요인 중

음악 사용 기분조절 방략과 전반적으로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낸 성격 특

질은 우호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었으며, 신경증 성향의 경우 다른

성격 특질과 달리 ‘분출’ 방략의 사용과만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내었다.

성격 특질이 음악을 통한 기분조절 방략 사용을 설명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음

악을 사용한 기분조절의 하위 방략들과 관련 있는 성격 특질을 살펴보



- 48 -

표 10. 음악 사용 기분조절 방략을 예측하는 성격특질에 대한 회귀분석(N=529)
종속변인 예언변인 β t F R2

회복

외향성 -.07 -1.39

8.49*** .08

우호성 .25 5.01***

성실성 .02 .43
신경증성향 .07 1.66

경험에 대한 개방성 .11 2.54*

분출

외향성 -.05 -.91

3.57** .03

우호성 .06 1.14
성실성 -.06 -1.25
신경증성향 .14 3.25**

경험에 대한 개방성 .10 2.10*

강렬한

느낌

외향성 -.03 -.56

6.47*** .06

우호성 .03 .57
성실성 -.01 -.22
신경증성향 .02 .41

경험에 대한 개방성 .25 5.42***

오락

외향성 .06 1.09

10.67*** .09

우호성 .27 5.32***

성실성 .01 .20
신경증성향 .06 1.37

경험에 대한 개방성 .02 .47

주의전환

외향성 -.05 -.92

7.62*** .07

우호성 .22 4.28***

성실성 .03 .71
신경증성향 .09 2.16*

경험에 대한 개방성 .12 2.56*

위로

외향성 -.07 -1.39

8.49*** .08

우호성 .25 5.01***

성실성 .02 .43
신경증성향 .07 1.66

경험에 대한 개방성 .11 2.54*

* p<.05 ** p<.01 *** p<.001

면, 우호성은 ‘회복’(β= .25, p< .001), ‘오락’(β= .27, p< .001), ‘주의전환’

(β= .22, p< .001), ‘위로’(β= .25, p< .001) 방략의 사용을 유의하게 설명

하였고, 신경증 성향은 ‘분출’(β= .14, p< .001), ‘주의전환’(β= .09, p<

.05) 방략의 사용을 유의하게 설명하였으며,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회

복’(β= .11, p< .05), ‘분출’(β= .10, p< .05), ‘강렬한 느낌’(β= .2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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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음악 사용 기분조절 방략 사용에서의 성차(N=529)

남성 여성 t

회복 3.64(.88) 3.84(.83) -2.67**

분출 2.12(.98) 2.34(1.08) -2.34*

강렬한 느낌 3.61(.96) 3.55(.94) .78

오락 3.78(.90) 3.97(.80) -2.63**

주의전환 3.25(.92) 3.57(.82) -4.14***

위로 3.25(.92) 3.45(.83) -2.61**

* p<.05 ** p<.01 *** p<.001

.001), ‘주의전환’(β= .12, p< .05), ‘위로’(β= .11, p< .001) 방략의 사용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이 있었다. 위의 결과를 통해 음악을 사용한 기

분조절 방략과 연관이 깊은 성격특질이 우호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라는 표 9의 결과를 반복적으로 확인하였다. 신경증 성향의 경우 ‘분출’

방략과만 일관적인 관련성을 보였다.

성별, 음악교육경험에 따른 K-MMR점수 비교

성별과 음악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K-MMR 점수의 집단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집단 차이를 보면, ‘강렬한 느낌’을 제외한 모든

방략의 사용에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회복’(t= -2.67, p< .01), ‘분출’(t= -2.34, p< .05), ‘오락’(t= -2.63, p<

.01), ‘주의전환’(t= -4.14, p< .001), ‘위로’(t= -2.61, p< .01) 방략 사용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교육 이외의 음악교육 경험의 유무에 따라서도 음악을 통한 기분

조절 방략 사용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음악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회

복’(t= 3.45, p< .01), ‘강렬한 느낌’(t= 2.64, p< .01), ‘위로’(t= 2.83, p<

.01) 방략 사용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성별과 음악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K-MMR 점수의 차이는 표 11과 표 1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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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음악 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음악 사용 기분조절 방략 점수 차이(N=529)
음악 교육 경험

있음

음악 교육 경험

없음
t

회복 3.85(.84) 3.58(.86) 3.45**

분출 2.27(1.05) 2.24(1.05) .19

강렬한 느낌 3.65(.95) 3.43(.93) 2.64**

오락 3.93(.86) 3.84(.82) 1.13

주의전환 3.45(.91) 3.41(.81) .52

위로 3.45(.87) 3.22(.87) 2.83**

* p<.05 ** p<.01 *** p<.001

개인차 변인이 음악 사용 기분조절에 미치는 영향

음악 사용 기분조절 방략에 대해 앞서 살펴본 개인차 변인들이 갖는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13에 정리하였다. 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을 진단하였는데, 모든 예언변

인들에서 공차한계(TOL)가 .10보다 훨씬 크고 분산팽창 요인(VIF)은 10

보다 훨씬 작았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예언변인은 1단계에 성별과 음악교육경험 유무를, 2단계에

성격5요인을 순서대로 투입하였다. K-MMR의 6가지 하위 방략을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모든 분석에서 각 단계의 R2

증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음악을 통한 기분조절

방략 사용에 대해 성격 특질은 성별과 음악 교육 유무를 통제한 후에도

고유한 설명량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음악교육경험 유무는 종속변인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성격 특질이 추가적으로 투입된 경우 영향력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통해 성격 특질이 음악을 통한 기분조절 방략을 사용하는 데 보다

비중 있는 변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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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음악 사용 기분조절 방략을 예측하는 변인들의 위계적 회귀분석(N=529)

종속변인 단계 예언변인 β R2 R2change F change

회복 1 성별 .098* .032 .032 8.547***

음악교육 유무 .137**

2 성별 .086 .105 .073 8.484***

음악교육 유무 .118**

외향성 -.013

우호성 .162**

성실성 .134**

신경증 성향 .051

경험에 대한 개방성 .096*

분출 1 성별 .101* .010 .010 2.731

음악교육 유무 .003

2 성별 .077 .037 .027 2.919*

음악교육 유무 .007

외향성 -.053

우호성 .051

성실성 -.053

신경증 성향 .123**

경험에 대한 개방성 .103*

강렬한

느낌

1 성별 -.049 .016 .016 4.288*

음악교육 유무 .124**

2 성별 -.034 .069 .053 5.862***

음악교육 유무 .108*

외향성 -.037

우호성 .040

성실성 -.019

신경증 성향 .025

경험에 대한 개방성 .235***

오락 1 성별 .109* .014 .014 3.798*

음악교육 유무 .037

2 성별 .068 .099 .084 9.695***

음악교육 유무 .022

외향성 .048

우호성 .261***

성실성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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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증 성향 .040

경험에 대한 개방성 .026

주의전환 1 성별 .178*** .032 .032 8.570***

음악교육 유무 -.002

2 성별 .161*** .091 .059 6.717***

음악교육 유무 -.014

외향성 -.055

우호성 .190***

성실성 .039

신경증 성향 .057

경험에 대한 개방성 .134**

위로 1 성별 .098* .025 .025 6.814**

음악교육 유무 .113**

2 성별 .073 .094 .068 7.784***

음악교육 유무 .105*

외향성 -.088

우호성 .249***

성실성 .015

신경증 성향 .051

경험에 대한 개방성 .117*

* p<.05, ** p<.01, *** p<.001

성별과 음악교육경험 유무를 통제하고 난 후의 각 K-MMR 하위 방략

들에 대한 성격5요인의 설명량은 종속변인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회복’은 우호성(β= .162, p< .01), 성실성(β= .134, p< .01),

경험에 대한 개방성(β= .096, p< .05)이, ‘분출’은 신경증 성향(β= .123,

p< .01), 경험에 대한 개방성(β= .103, p< .05)이, ‘강렬한 느낌’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β= .235, p< .001)이, ‘오락’은 우호성(β= .261, p< .001)이,

‘주의전환’은 우호성(β= .190, p< .001), 경험에 대한 개방성(β= .134, p<

.01)이, ‘위로’는 우호성(β= .249, p< .001), 경험에 대한 개방성(β= .117,

p< .05)이 유의한 설명력을 가졌다. 대체적으로 우호성, 경험에 대한 개

방성은 일관적으로 K-MMR의 사용과 관련 있는 성격 특질인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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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지금까지 성격특질과 정신건강, 심리적 적응의 관계를 밝힌 수많은 연

구들에서 뚜렷하고 일관적인 결과를 나타내며 주목받아온 특질은 외향성

과 신경증 성향이었다. 외향성은 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경향성과 긍정적

인 보상에 대한 민감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경증 성향은 부적 사고와

정서를 경험하는 광범위한 경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Watson & Clark,

1984) 높은 외향성과 낮은 신경증 성향이 심리적 적응에 효과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Costa & McCrae, 1980; Diener, Sandvik, Pavot & Fujita,

1992). 따라서 외향성과 신경증 성향 이외의 성격 특질들은 상대적으로

연구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는데,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인간이 적응적

으로 행동하는 데 있어 필요한 능력인 정서조절이 음악이란 주제에 한해

서는 우호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

었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정서를 경험하는 경향성, 미적 감수성과 관

련 있는 특질로 알려져 있는 만큼(민경환, 2002) 음악 감상을 통한 정서

조절과 관련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우호성은 뚜렷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경향성과 관련을 보이는 성격 특질

이고(McCrae & Costa, 1991) 성격장애를 가진 환자들이 대체적으로 우

호성 점수가 낮았다는 점에서(민경환, 2002) 정서조절과 정적인 상관관

계를 나타낸다는 결과는 타당하다. 우호성은 이타성, 온유함, 신뢰, 겸손

과 같은 하위 특질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서 우호성이 높

은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기보다는 타인을 고려하고 권력에 가치

를 두지 않는 성향을 가진다(Roccas, Sagiv, Schwartz & Knafo, 2002).

따라서 높은 우호성을 가진 사람은 정서를 조절함에 있어서도 강력한 방

법보다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음

악을 사용한 정서조절 방략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신경증 성향은 개인이 부적 정서를 경험하는 경향성과 높은 성격특질

이므로(Chamorro-Premuzic & Furnham, 2007), K-MMR중 부적 정서를

느낄 때 사용하는 방략들과 연관이 높을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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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신경증 성향과 일관적으로 유의한 연관을 보였던 방략은 ‘분

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적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개인은 정서를 조

절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부정적인 자극에 노출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출’ 방략은 사용하는 주체가 정서를 조절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느껴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부적 정서

를 개선하는 데 효과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증 성향이 높은 개

인은 부적 정서를 유발하는 맥락을 피하는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신감과 자기효능감이 부족하기 때문에(John & Gross, 2007)

지속적으로 부적 정서를 경험하기 쉬운 상황에 놓이기 쉽다. 또한 높은

신경증 성향으로 인해 불안감과 우울감을 자주 경험하는 개인은 부적 정

서를 반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무심결에 그들의 부적 정서 상태를

강화시킬 수 있으며(Nolen-Hoeksema, Parker & Larson, 1994), 신경증

성향과 ‘분출’ 방략 사용의 일관적인 연관성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설명

할 수 있다.

성실성은 K-MMR과 전반적으로 약한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음악 사용 기분조절의 하위 방략 중 ‘회복’의 사용을 유의

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외향성의 경우 하위 특질의 특성이나 선호하는 각성 수준

에 대한 선행 연구에 근거했을 때 ‘오락’ 방략과 연관성을 가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오락’ 방략 사용에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연구 2의 결과를 통하여 성별, 음악을 교육받은 경험, 그리고 성격 특

질과 같은 개인차 변인들이 음악을 통하여 정서를 조절하는 방략 사용에

서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효과적인 조절 방략을 선택하고 훈련할 수 있게끔

돕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 후속 연구와 실제 활용에의 가능성을 시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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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3. 음악 감상이 정서조절에 미치는

효과성 확인

음악 감상이 기분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음악 감상을

통한 기분조절 방략의 사용은 실제로 긍정적 정서의 경험을 향상시킨다

는 것을 연구 2의 설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연구 3은 정서의 유지

와 정서의 개선으로 구분되는 정서조절의 두 상위 목표 중 정서의 개선

에 초점을 맞추고, 부정적인 정서 상태일 때 음악을 감상하는 것이 실제

로 정서조절에 도움이 되는지 실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나아가 경험하는 부적 정서의 종류와 감상하는 음악의 종류에 따라서 정

서 개선 효과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때 음

악의 정서 개선 효과를 확인함에 있어 자기보고와 심전도 지표를 동시에

측정하여 정서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 3에서는 분노와 슬픔을 대상으로 음악의 정서조절 효과를 확인하

였다. 여러 가지 정서 중에서도 위의 두 가지 부정적인 정서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앞선 연구들에서 연구의 중심이 되었던 음악 사

용 기분조절 척도의 6가지 하위방략들 중 ‘회복’, ‘분출’, ‘주의전환’, ‘위

로’ 와 같이 대부분의 방략들은 부정적인 상태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구

성되어 있다. 그만큼 정적 정서의 유지나 향상보다는 부적 정서를 개선

시키는 방략이 정서조절에서 보다 빈번하게 사용된다고 간주할 수 있다.

또한 분노와 슬픔은 여러 가지 부적 정서들 중 보다 보편적으로 경험되

며, 주관적 느낌, 행동 변화, 생리적 상태와 같이 정서를 구성하는 요소

들의 구분이 명확하다는 점이 선행 연구들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Niedenthal, Tangney & Gavanski, 1994). 생리적 지표를 예로 들면 분

노를 경험할 때에는 심장활동이 증가하고 불안감이 높아지는 등 각성의

증상이 나타나는 반면 슬픔을 경험할 때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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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Shields, 1984: 양윤, 조수완, 2009에서 재인용). 또한 분노와 슬픔은

타 부적 정서에 비하여 실험실 상황에서 유도하기 용이한 정서이기도 하

다.

분노와 슬픔을 개선하기 위한 음악으로는 유쾌한 정서의 음악과 평온

한 정서의 음악을 사용하였다. 연구 2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적 정

서를 경험할 때 부정적인 정서가를 나타내는 음악을 들으며 해소하는 방

략인 ‘분출’은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방략이라고 인식되어 사용되

지만 실제적으로 정서를 개선하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부적 정

서를 경험할 때 부적 정서를 표현하는 음악을 듣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

았다. 따라서 연구 3에서는 긍정적인 정서가를 나타내지만 템포, 리듬,

선율 등의 음악적 요소로 인하여 각성 수준이 다른 두 종류의 음악을 사

용하였다. Nyklíček 등(1997)이 행복한, 평화로운, 슬픈, 불안한 정서를

표현하는 네 종류의 음악을 사용하여 유발된 여러 정서들에서 생리적 반

응의 차이가 있었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했을 때, 심전도 지표의 측

정을 통하여 각 음악으로 인한 정서조절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정서 연구 분야에는 정서의 구조에 관하여 크게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어떤 관점이 더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Nyklíček et al., 1997). 첫 번째 관점은 정서적 경험이 정서가(valence)

와 각성(arousal)의 두 차원 상에 배치될 수 있다는 정서의 원형 모델이

며(Russell, 1980), 두 번째 관점은 각각의 정서가 주관적인 느낌, 행동

표현, 생리적 반응에서 다른 정서와 범주적으로 구분된다는 기본정서 이

론이다(Ekman, Levenson & Friesen, 1983). 정서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은 위의 두 관점 중 하나를 견지해왔지만, Levenson(1988)은 기본

정서 이론에 각성 차원을 추가함으로써 두 관점을 혼합한 이론을 제안하

였다. Levenson(1988)의 이론은 기본정서이론과 정서의 차원이론을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며 후속 연구의 방법

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Thayer & Sinclair, 1987; Johnson,

Thayer & Hugdahl, 1995), Nyklíček 등(1997)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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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으로 개별 정서로 인한 구별되는 생리적 반응을 정서가와 각성 차원

상에 정의함으로써 음악으로 인한 정서의 관계를 밝혔다. 연구 3에서 생

리적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심전도 지표들은 심박 수만 다룬 기

존의 연구들과 달리 심장의 전기적 활동이 반영된 신호를 이용하여 다양

한 지표를 계산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는 이 지표들을 사용하여 정

서 변화를 측정한 최초의 연구이다. 따라서 심전도 지표들의 특정 값이

어떠한 정서를 나타낸다는 지침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구 3에서도 유

쾌함과 평온함의 개별정서를 표현하는 음악을 감상함으로써 변화하는 생

리적 반응을 정서가와 각성의 두 차원 상에서 설명하는 입장을 취하고자

하였다.

음악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음악에 대한 친숙

성에 의해 정서 변화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한다. 음악 감상으

로 인한 절정 경험 시의 생리적 변화를 탐색한 Craig(2005)의 연구에서

는 피험자들이 생소한 음악을 들었을 때보다 친숙한 음악을 들었을 때

더 강렬한 각성을 경험했다는 결과를 얻었다.

개인이 특정한 정서를 빈번하고 강하게 경험하는 기질적 특성도 정서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pielberger, Jacob, Russell과 Crane(1983)

은 특정 상태적 정서를 여러 상황과 시점에 걸쳐 경험하는 경향성을 기

질적 정서로 정의하고 이를 분노 정서에 처음으로 적용하여 상태적인 분

노와 기질적인 분노를 구체적으로 개념화한 바 있다(한승희, 2003). 이러

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여러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성격 특질로서의 기질

적 정서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질적 정서가 높은 사

람은 빈번한 상태적 정서를 경험하며 그 때의 정서 강도도 높다고 한다

(한승희, 2003). 이 점에 착안하여 연구 3에서는 피험자가 갖고 있는 기

질적인 분노 경험 경향성과 슬픔 경험 경향성이 음악이 주는 정서 변화

의 영향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추가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 3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음악은 부적 정서의 개선에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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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2) 부적 정서와 음악 종류에 따라서 정서 개선 효과에 차이가 나타

날 것이다.

가설 3) 음악에 대한 친숙성이 높을수록 음악의 정서조절 효과가 커질

것이다.

가설 4) 분노와 슬픔을 경험하는 기질적 경향성이 높을수록 음악의 정서

조절 효과가 작아질 것이다.

방 법

참가자

‘음악을 통한 기분조절 방략 사용에서의 개인차 탐색’ 연구의 참가자들

중 후속 연구에 참여할 의사와 이메일 주소를 남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이외에도 학내 온라인,

오프라인 게시판에 모집문건을 게시하여 참가자를 모집하였다. 총 66명

이 참여하였으며, 연구 참가자의 연령범위는 17-37세, 평균 연령은 23.74

세(표준편차 3.77)였고 이 중 남성이 27(40.9%)명, 여성이 39(59.1%)명이

었다.

실험설계

본 실험은 2(부적 정서: 분노/슬픔)x2(음악 종류: 유쾌/평온) 요인설계

이다. 집단 1(분노정서, 유쾌한 음악)에 16명, 집단 2(분노정서, 평온한

음악)에 17명, 집단 3(슬픔정서, 유쾌한 음악)에 16명, 집단 4(슬픔정서,

평온한 음악)에 17명으로 총 66명을 네 개 집단에 남녀 성비가 비슷하도

록 분배하였다. 독립변수는 분노, 슬픔의 두 정서와 유쾌한 음악, 평온한

음악의 두 종류의 음악이며 종속변수는 정서의 자기보고와 심전도 지표

의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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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환경

자율 신경계 반응 측정 시 환경 변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참

가자들은 동일한 환경의 실험실에서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벽

을 면하고 책상에 앉아 컴퓨터 모니터 외에 다른 시각 자극이 없는 상태

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간 외에 영상을 보거나 음악을

감상할 때에는 소등하여 자극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전도의 측

정을 위하여 다중생체계측 시스템인 16채널 PolyG-I(Laxtha Inc.)를 사

용하였다.

실험재료

정서 유발을 위한 영상. 본 연구에서는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분노와

슬픔을 유발하였다. 양윤과 조수완(2009)의 연구에서 분노와 슬픔을 효

과적으로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된 영상들을 사용하였으며, 영상의 전체

내용을 잘 반영하는 동시에 흐름이 끊기지 않는 부분을 찾아 5분으로 편

집하였다. 분노를 유발하는 영상은 SBS “긴급출동 SOS 24-위험한 어린

이집”, 슬픔을 유발하는 영상은 MBC “휴먼 다큐멘터리 사랑-너는 내

운명”이다.

음악. 음악 감상의 정서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상업적인 음반(De Vries, 1991; Gregory & Varney, 1996)을 사용하거나

실험 목적을 위해 작곡된 음악(Hevner, 1935; Webster & Weir, 2005)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여러 장르 중에서도 서양의 클래식

기악곡이었는데(Västfjäll, 2001-02), 1600-1900년대에 작곡된 많은 서양

클래식 음악이 청자에게서 정서를 유발하고 정서를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고 간주되며(Kreutz, Ott, Teichmann, Osawa & Vaitl, 2008), 클래식 음

악의 구조적 특징이 정서의 전달에 적절하였다는 분석 결과(Gabrielsson

& Lindstoröm, 2001)에 근거하였을 때 정서를 유발하기 위한 적합한 음

악 장르라고 볼 수 있다.

Kreutz 등(2008)은 ‘행복’, ‘슬픔’, ‘분노’, ‘공포’, ‘평화’의 정서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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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클래식 음악을 선별하여 정리하였다. 음악에서 가장 많이 소통되는

정서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상이한 결론을 내었기

때문에 음악에서 가장 빈번하게 표현되는 소위 ‘음악에서의 기본정서’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따라서 정서의 구조에 접근하는

또 다른 관점인 차원 이론을 적용하여 음악이 표현하는 정서를 구분할

수 있는데, Kreutz 등(2008)의 연구에서 유쾌한 정서에 해당되는 음악의

경우 정서가와 각성 수준이 모두 높다고 분류되었고, 평온한 정서에 해

당되는 음악의 경우 정서가는 높지만 각성 수준이 낮다고 분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가는 높으나 각성 수준에서 상반되는 유쾌함과 평온

함에 해당되는 곡들 중에서 각 정서 당 두 곡씩을 악구(phrase)가 끊기

지 않도록 편집하여 각각 5분 길이의 음악 자극을 제작하였다. 한 정서

당 두 곡을 사용한 이유는 Kreutz 등(2008)의 연구에서 유쾌한 정서를

나타내는 것으로 선별된 음악 자극들의 길이가 모두 본 연구에서 최소한

으로 필요한 시간인 5분보다 짧았기 때문이며, 각 정서마다 곡의 순서를

바꾼 두 종류의 음악 자극을 만들어 연구 참가자들에게 무작위로 제시함

으로써 자극의 순서효과를 없애고자 하였다.

음악의 구성요소와 정서와의 연관성을 탐색한 선행 연구 결과 조성과

빠르기로 정서적 표현을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 빠르기의

차이는 주로 각성의 차이와 연관되어 있었고 조성의 차이는 정서가의 차

이와 연관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 빠른 템포는 즐거움, 행복, 기쁨과 연

관 있는 반면 느린 템포는 차분함, 평화로움, 평온함과 연관이 있었고 장

조는 즐거움, 행복과 연관이 있는 반면 단조는 슬픔과 연관이 있었다

(Gabrielsson & Lindström, 2010).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음악 자극 각각

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면, 유쾌한 음악의 경우 장조의 빠른 템포의 작

품들로 구성이 되었고 평온한 음악의 경우 전조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대

체적으로 장조의 음악에 느린 템포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실험 자극을 선택함에 있어 가사가 없는 기악 음

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음악의 구성요소 중 가사와 선율이 정서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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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본 연구들은 두 요소의 상대적인 영향력에 대

해 상반되는 결과를 얻었으나(Ali & Peynircioğlu, 2006), 이 결과들은 가

사도 정서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가사 요인의 영향 없이 순수하게 음악의 효과만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악음악만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쾌한 정서를 나타내는 음악은 G. Bizet의

Carmen Suite No. 1, 2nd movement: Aragonaise, Allegro vivo와 J.

Haydn의 String Quartet No. 10, B Major, Op. 2, No. 6, 3rd movement:

Scherzo: Presto이며, 평온한 정서의 음악은 W. A. Mozart의 Piano

Conerto, No. 21, C Major, KV 467, 2nd movement: Andante와 M.

Bruch의 Concerto for violin, No. 1, 2nd movement: Adagio이다.

측정도구

1) 정서의 자기보고 측정

정적/부적 감정 목록(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연구 2에서 쓰인 척도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였

다. ‘현재’, ‘일반적으로’ 등의 다양한 지시를 하여 상태 감정을 측정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설문에 응답하고 있는 순간의 감정 상태를 측정

하였다. Cronbach α는 시점1의 정적 감정 .81, 시점1의 부적 감정 .87,

시점2의 정적 감정 .84, 시점2의 부적 감정 .86, 시점3의 정적 감정 .90,

시점3의 부적 감정 .85로 나타났다.

차별적 정서 척도(Differential Emotion Scale-Ⅳ: DES-Ⅳ). Izard,

Libero, Putnam 과 Haynes(1993)가 개발한 차별적 정서척도를 이선화,

김보미와 유성은(2012)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흥미, 즐거움, 놀람,

슬픔, 분노, 혐오, 경멸, 공포, 죄책감, 수치심, 수줍음, 자기 적대감의 12

가지 개별적인 정서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척도이며, 각 문항에 해당하

는 정도를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 상에 평정

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즐거움, 슬픔, 분노 각 3문항씩 총 9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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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을 사용하였으며, 설문에 응답하고 있는 순간의 상태에 집중하여 측

정하도록 지시하였다. Cronbach α는 시점1의 즐거움 .89, 시점1의 슬픔

.82, 시점1의 분노 .86, 시점2의 즐거움 .88, 시점2의 슬픔 .78, 시점2의 분

노 .92, 시점3의 즐거움 .87, 시점3의 슬픔 .69, 시점3의 분노 .85로 나타

났다.

전반적인 기분. 설문지에 응답하는 시점의 전반적인 기분 상태가 어

떤지 21점 척도(-10점=매우 나쁘다, 10점=매우 좋다)에서 평정하도록 하

였다.

정서가와 각성. 정서가와 각성 수준을 7점 척도의 직교하는 두 차원

의 그래프에 표시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설문지에 응답하고 있는 시점

의 정서 상태와 가장 가까운 지점에 표시하도록 지시하였다.

2) 음악에 대한 친숙성 측정

제시된 음악 자극에의 친숙성. 실험 자극으로 사용된 음악이 참가자

에게 얼마나 친숙한지 10점 척도(1점=매우 친숙하지 않다, 5점=매우 친

숙하다)상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클래식 음악에의 친숙성. 클래식 음악이 참가자에게 얼마나 친숙한지

10점 척도(1점=매우 친숙하지 않다, 5점=매우 친숙하다)상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3) 정서 경향성 측정

분노 경향성 척도(Trait Anger Scale: TAS). Spielberger, Jacobs,

Russell 과 Crane(1983)이 개발한 척도를 김세진(1999)이 번안한 것을 사

용하였다. 분노를 경험하는 강도나 빈도,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을 측정하

는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이 각 문항에 해당하는 정도를 5

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 상에 평정하도록 하였

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는 .86 이다.

슬픔 경향성 척도(Trait Sadness Scale: TSS). 개인이 부정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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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슬픔의 정서를 경험하는 기질적 경향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

해 한승희와 민경환(2003)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5개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이 각 문항에 해당하는 정도를 5점 척도(1점=전

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 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의 Cronbach α는 .90 이다.

실험절차

실험은 본 연구자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실험 전날 연락을 취하여 충

분한 수면을 취하고 실험 시작 2시간 이전부터는 생리적 각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카페인 섭취와 격한 운동을 삼가도록 부탁하였다. 참가자

가 실험실에 도착하면 각성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물, 활동 등을 삼갔는

지 확인하였고 약한 각성 상태일 경우 5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실험을

시작하였다. 참가자에게 실험 절차에 대해서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

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심전도의 측정을 위하여

계측용 전극을 양팔 안쪽과 경추에 부착하였고, 전극 부착 및 측정 준비

가 완료된 후 실험을 시작하였다. 실험에 소요된 시간은 30분 내외였으

며, 본 실험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심전도 기저선 측정(시점1): 참가자들에게 심전도 활동의 기저선을 측

정한다는 설명을 한 후, 5분 동안 심전도를 기록하였다.

2. 정서의 자기보고 측정(시점1): 현재의 정서가 어떤지 주의를 기울이며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지시한 후, 일련의 설문지를 완성하도록 하였다.

3. 정서 유발 영상: 분노와 슬픔 집단에 각각 해당 영상을 5분 동안 보

여주었다.

4. 심전도 측정(시점2): 영상 자극을 제시하는 동안 동시에 심전도를 5분

동안 측정하였다.

5. 정서의 자기보고 측정(시점2): 영상을 본 직후, 현재의 정서가 어떤지

주의를 기울이며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지시한 후, 일련의 설문지를 완

성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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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음악 감상: 유쾌한 음악과 평온한 음악을 해당 집단에 5분 동안 들려

주었다.

7. 심전도 측정(시점3): 음악을 감상하는 동안 동시에 심전도를 5분 동안

측정하였다.

8. 정서의 자기보고 측정(시점3): 음악을 감상한 직후, 현재의 정서가 어

떤지 주의를 기울이며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지시한 후, 일련의 설문지

를 완성하도록 하였다.

9. 설문지 작성: 성별, 나이, 기질적 정서 경향성, 음악에 대한 친숙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된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실험을 마친 후 실험 목적을 설명한 후, 질문이 있는 참가자에게 추가

설명을 하였다.

자료분석

측정된 심전도 자료는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시계열 분석 프로그램인

Telescan(Laxtha Inc.)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국제심장학회에서는 심전

도 측정 시 정량적 분석 변수들의 높은 재현성을 위해 5분 이상 측정할

것을 권하고 있다(최해연, 2008). 이에 따라 실험의 각 단계마다 5분 간

심전도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심전도는 혈액순환 작용을 하는 심장의 전기적 활동이 반영된 신호로

서 P, Q, R, S, T파에 해당하는 연속된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중

가장 높은 피크가 R피크에 해당하며 이는 매 심박동마다 반복적으로 나

타난다. 일반적으로 P, Q, R, S, T로 구성된 각 심전도 파형의 형태 검

사는 심장의 기질적인 변병에 기인한 각종 심장질환 진단 시에 유용한

데 비하여 연속된 R피크들 간의 시간 간격(R-R interval) 정보는 자율신

경의 기능 평가 시에 유용하다. 이러한 R피크 간의 간격, 즉 심박 간격

의 변화를 심박변이도(R-R interval variability, HRV)라고 한다(Laxtha,

Inc).

심박변이도는 주파수 영역, 시간 영역에 따라 분석이 가능하다.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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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분석의 경우 R피크와 그 다음 R피크 사이의 간격을 시간에 따라

그래프화 한 RRV Tachogram에서 고속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ation: FFT)을 적용하였다. 고속 푸리에 변환은 RR 간격을 주

파수가 다른 cosine 함수의 모임으로 가정하여 그 함수의 진폭을 분리하

는 방법이다(최해연, 2008). 이를 통해 교감 신경의 활동을 반영하는 저

주파 성분(LF: Low Frequency, 0.04-0.15Hz)과 부교감 신경의 활동을

반영하는 고주파 성분(HF: High Frequency, 0.15-0.4Hz)을 추출하였다.

시간 영역 분석을 통한 지표들의 경우, 연속 심전도 기록에서 측정된

각각의 QRS파와 NN 간격(동방결적 탈분극에 의해 생성된 인접한 QRS

파 사이의 모든 간격)을 계산하여 구할 수 있다(Task Force of the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 and the North American Society of

Pacing and Electrophysiology, 1996). 시간 영역 분석을 통해 평균 심박

동수인 mean HR, 50ms보다 긴 차이를 보이는 연속적인 NN간격의 수

인 pNN50, 연속적인 NN간격의 평균 제곱 제곱근으로 짧은 기간 동안의

심박동의 변화를 반영하는 RMSSD, 그리고 심박 간격 분포의 기하학적

특징을 정량하기 위해 사용하는 변수인 HRV index를 계산하였다.

심전도 지표를 통해 정서의 생리적 반응을 측정한 선행 연구의 대부분

이 심박 수만을 다루었고 심박 변이도의 주파수 영역과 시간 영역에 따

른 여러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가 이전까지 없었기 때문에 각

지표들의 변화 값이 특정하게 어떤 정서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지침은 없

다. 그러나 임상적으로 심전도 지표들이 심장관련 질환과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 밝힘으로써 지표 값의 상승이나 하락이 신체적, 심리적 상태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에(Task Force, 1996),

이를 참고하여 주파수 영역과 시간 영역에 따른 HRV 지표들과 해석지

침을 표 14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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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 HRV 지표와 해석지침

HRV 지표 해석지침

주파수 영역 LF 교감신경계의 활성 반영. 긴장, 흥분 상태에서

값이 높아짐.

HF 부교감신경계의 활성 반영. 스트레스에 의해

값이 낮아짐.

시간 영역 meanHR 평균 심박 수

RMSSD 심장의 안정도. 스트레스에 의해 값이 낮아짐

pNN50 RMSSD와 정적 상관관계. 스트레스에 의해 값

이 낮아짐.

HRV index 값이 클수록 심장의 전기적 안정성을 의미하는

심기능이 건강함을 의미

통계분석은 SPSS 18.0을 이용하여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시점3

의 정서의 자기보고, HRV 주파수 영역과 시간 영역 지표를 종속변인으

로, 유발정서와 음악종류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시점1을 공변량

으로 처리하여 통제하였다.

결과 및 논의

조작 점검

분노와 슬픔이 조작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서유발 영상 시청 이전

인 시점1과 영상 시청 후인 시점2의 분노, 슬픔, 즐거움의 세 가지 개별

정서 점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표 15에 제시하였다. 분노유발 집단의

경우 분노(t(32)= -9.88, p< .001)가 유의하게 증가했고 즐거움(t(32)=

9.46, p< .001)은 유의하게 감소했으나 슬픔(t(32)= -7.43, p< .001)의 증

가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슬픔유발 집단의 경우 슬픔(t(32)= -6.07,

p< .001)이 유의하게 증가했고 즐거움(t(32)= 8.63, p< .001)은 유의하게

감소했으며 분노 점수는 유의하게 변화하지 않았다. 슬픔유발 집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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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영상 시청 전후의 정서 점수 변화

영상 전 영상 후 정서 변화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t

분노집단

(n=33)

즐거움 2.92(.80) 1.94(.61) 9.46***

분노 1.58(.83) 3.45(.91) -9.88***

슬픔 2.08(.74) 2.98(.88) -7.43***

슬픔집단

(n=33)

즐거움 3.21(.83) 2.22(.81) 8.63***

분노 1.41(.67) 1.54(.67) -1.07

슬픔 1.89(.75) 2.96(.76) -6.07***

* p<.05 ** p<.01 *** p<.001

는 슬픔만 효과적으로 조작이 되었지만 분노유발 집단에서는 분노와 슬

픔이 모두 증가하였기 때문에 분노유발 집단 시점2의 분노와 슬픔 점수

평균 차이 검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분노점수(M=3.45)가

슬픔점수(M=2.98)보다 유의하게 높았기 때문에(t(32)= -2.48, p< .05), 분

노유발 집단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정서는 분노라고 간주할 수 있

다.

유발정서와 음악종류에 따른 자기보고 평정 차이

유발정서와 음악종류에 따른 자기보고 평정의 평균점수와 표준편차,

분산분석 결과를 표 16에 제시하였다. 대체적으로 음악종류의 주효과가

발견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정적 감정(F(1, 61)= 18.26, p< .001), 전반적

인 기분 상태(F(1, 61)= 7.78, p< .01), 정서가(F(1, 61)= 4.32, p< .05),

각성(F(1, 61)= 12.62, p< .01)에 유쾌한 정서를 표현하는 음악이 평온한

정서를 표현하는 음악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 감정 경

험의 감소에는 음악의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음악 감상이 긍정

정서의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효과적이나 부적 정서를 감소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발된 정서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아 음악을

감상하기 이전의 부적 정서의 종류에 관계없이 음악의 종류만이 정서 개

선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발정서와 음악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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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유발정서와 음악종류에 따른 정서의 자기보고 분산분석

정적 감정 부적 감정 기분 정서가 각성

분노 행복음악(N=16) 2.90(.57) 1.69(.55) 14.19(3.43) 5.00(1.06) 4.53(1.48)

평온음악(N=17) 2.41(.41) 1.54(.42) 13.12(3.84) 4.76(1.08) 4.00(1.40)

슬픔 행복음악(N=16) 2.73(.77) 1.33(.31) 15.18(2.66) 5.28(.91) 5.06(1.14)

평온음악(N=17) 2.07(.63) 1.32(.40) 13.59(2.83) 4.85(.82) 3.38(1.28)

정서 주효과 F(1,61)= 1.79 2.38 .72 .01 .00

음악 주효과 F(1,61)= 18.26*** 1.28 7.78** 4.32* 12.62**

상호작용 효과F(1,61)= .00 .57 .56 .59 .87

* p<.05 ** p<.01 *** p<.001

그림 3. 정서의 자기보고 지표에서의 측정 시점에 따른

평균 점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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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유발정서와 음악종류에 따른 HRV 주파수영역 지표의 분산분석

LF HF

분노 행복음악(N=16) 697.41(443.19) 459.27(435.72)

평온음악(N=17) 473.83(336.26) 332.64(409.23)

슬픔 행복음악(N=16) 624.86(905.59) 176.29(143.09)

평온음악(N=17) 385.41(202.79) 379.70(434.85)

정서 주효과 F(1,61)= 1.30 .00

음악 주효과 F(1,61)= 4.08* .32

상호작용 효과 F(1,61)= .00 4.54*

* p<.05 ** p<.01 *** p<.001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분석 결과 음악이 부적 정서의 개선에 효

과를 줄 것이라는 가설 1의 내용이 지지되었고, 유발된 부적 정서와 음

악종류에 따라 정서 개선 효과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2는 지지되

지 않았다.

유발정서와 음악종류에 따른 HRV 주파수 영역 지표 차이

유발정서와 음악종류에 따른 HRV 주파수 영역 지표의 평균점수와 표

준편차, 분산분석 결과를 표 17에 제시하였다. LF에 대해 음악종류의 주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1, 61)= 4.08, p< .05), 유발정서의

주효과나 유발정서와 음악종류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어떤 정서가 유발되었는지와 상관없이 평온한 정서의 음악을 들을 때보

다 유쾌한 정서의 음악을 들을 때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였

다. HF에 대해서는 음악종류의 주효과와 유발정서의 주효과는 발견되지

않은 반면, 유발정서와 음악종류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F(1, 61)=

4.54 p< .05). 즉 슬픔을 느낄 때는 평온한 정서의 음악이, 분노를 느낄

때에는 유쾌한 정서의 음악이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켰다.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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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HRV 주파수 영역 지표에서의 측정 시점에 따른

평균 점수 변화

심박변이도 주파수 영역 지표들에 대한 유발정서와 음악종류의 효과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감신경계의 활성화 정도인 LF에 대해서는

가설 1만 지지되었으며 부교감신경계의 활성화 정도인 HF에 대해서 가

설 1과 가설 2가 지지되었다. 즉 음악은 자율신경계 반응의 긍정적인 변

화에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경험하는 부적 상태에 따라 다른 종류의 음

악이 신체 이완,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유발정서와 음악종류에 따른 HRV 시간 영역 지표 차이

유발정서와 음악종류에 따른 HRV 시간 영역 지표의 평균점수와 표준

편차, 분산분석 결과를 표 18에 제시하였다. 유발정서의 주효과는 HRV

index(F(1, 61)= 6.28, p< .05)에 대해 나타났으며, 다른 지표들에 대해서

는 유의한 유발정서의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음악종류의 주효과는

모든 지표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으며 정서의 자기보고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유발정서와 음악종류의 상호작용은 HRV index(F(1,

61)= 5.54, p< .05), pNN50(F(1, 61)= 4.75, p< .05), RMSSD(F(1, 61)=

8.32, p< .01)에서 나타나 meanHR을 제외한 모든 HRV 시간 영역 지표

에 대해 유발정서와 음악종류에 따라 정서 개선 효과에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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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유발정서와 음악종류에 따른 HRV 시간영역 지표의 분산분석

mean HR HRV index pNN50 RMSSD

분노 행복음악(N=16) 77.98(13.24) 14.11(4.17) 43.94(13.65) 38.98(14.72)

평온음악(N=17) 76.80(9.17) 12.35(3.72) 36.76(14.23) 31.23(16.46)

슬픔 행복음악(N=16) 84.62(10.97) 11.13(3.93) 32.15(15.17) 26.62(10.89)

평온음악(N=17) 74.84(5.98) 12.74(2.85) 37.80(10.17) 31.86(11.60)

정서 주효과 F= 2.27 6.28* 3.21 .09

음악 주효과 F= .66 .04 .33 2.72

상호작용 효과 F= 3.87 5.54* 4.75* 8.32**

* p<.05 ** p<.01 *** p<.001

그림 5. HRV 시간 영역 지표에서의 측정 시점에 따른

평균 점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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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슬픔을 느낄 때는 평온한 정서의 음악이, 분노를 느낄 때에는 유쾌한

정서의 음악이 심장의 안정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스트레스를 완화

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음악에의 친숙성 통제 결과

실험에 사용된 음악 자극에 대한 친숙도와 클래식 음악에 대한 친숙도

가 연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정서의 자기보고

와 심박변이도의 주파수 영역, 시간 영역 지표들에 대하여 음악에 대한

친숙성을 통제하고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험에 사용된 특

정 음악 자극에 대한 친숙성의 영향은 pNN50에 대해서만 나타났으며

(F(1, 60)= 5.18, p< .05), 유발정서와 음악종류의 상호작용은 그대로 유

의하게 나타났다(F(1, 60)= 5.04, p< .05). 클래식 음악에 대한 전반적인

친숙성의 영향은 HRV index에 대해서만 나타났으며(F(1, 61)= 4.87, p<

.05), 마찬가지로 유발정서와 음악종류의 상호작용은 그대로 유의하게 나

타났다(F(1, 61)= 5.88, p< .05).

음악에의 친숙성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정서의 자기보고에서는 나타

나지 않았고 심박변이도 지표에서도 일부만 나타났으므로 전반적인 결과

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음악에의 친숙성 영향이 유의하게 나온 심박 변

이도 지표에서도 유발정서와 음악종류의 상호작용 효과가 사라지지 않았

으므로 음악에 대한 친숙도는 연구 결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정서경험의 기질적 특성 통제 결과

개인이 분노와 슬픔을 여러 상황에서 빈번하게 경험하는 기질적 특성

이 연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정서의 자기보고

와 심박변이도의 주파수 영역, 시간 영역 지표들에 대하여 분노 경향성

과 슬픔 경향성을 통제하고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분노 경

향성은 어떤 정서 지표에 대해서도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했고, 슬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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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성의 영향은 자기보고된 전반적인 기분상태에 대해서만 나타났으며

(F(1, 60)= 6.43, p< .05), 음악종류의 주효과는 그대로 유의하게 나타났

다(F(1, 60)= 9.96, p< .01).

기질적 정서 경향성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 정서 지표 중 극히

일부에서 나타났고, 기질적 정서 경향성이 유의하게 나온 자기보고 지표

에서도 음악종류의 주효과가 사라지지 않았으므로 기질적 정서 경향성은

연구 결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연구 3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음악 감상은 분노와 슬픔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었지만 정서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병행한 자기보고와 심

박변이도 지표의 결과는 상반되었다. 자기보고 결과 피험자들은 사전에

경험하는 부적 정서의 종류에 상관없이 유쾌한 정서의 음악을 듣는 것이

평온한 정서의 음악을 듣는 것보다 정서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

다. 그러나 심박변이도 지표의 분석 결과 사전에 경험한 부적 정서에 따

라 음악 종류에 대한 정서 변화의 패턴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슬

픔을 느꼈을 때는 평온한 음악이, 분노를 느꼈을 때는 유쾌한 음악이 스

트레스의 완화와 심장 운동의 안정도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얻었

다. 이처럼 정서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 간 불일치하는 결과는 정서 연구

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온 결과이기도 하다(Kalat & Shiota, 2007/2007).

정서를 측정할 때에는 자기보고, 행동관찰, 생리적 지표의 측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지만, 일부 정서 요소의

반응만 나타나거나 정서 요소 간 측정 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대

다수일 정도로(Kalat & Shiota, 2007/2007) 정서를 신뢰롭게 측정하는

일은 매우 까다롭다. 이러한 현상은 각 정서 요소 측정 방법론의 한계

때문이기도 한데, 자기보고의 경우 요구특성이나 스스로의 정서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정확한 정서 측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Zentner & Eerola, 2010). 또한 생리적 반응 측정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이슈들 중 하나가 “심리생리적 반응에서 정서 특정적인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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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이 존재하는가?” 일만큼(Hodges, 2010) 정서적 반응으로서의 생리적

반응 패턴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측정의 신

뢰도 문제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측정 방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 방법론을 병행하여 정서의 발생을 다각도로 설

명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결과도 실제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고하지 못한 자기보고 방식

의 한계를 생리적 반응 변화 결과를 동시에 해석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주파수 영역과 시간 영역 지표를 아우르는 다양한 심

박변이도 지표를 측정, 계산함으로써 생리적 반응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

고자 하였다. 기존에 심전도 지표를 사용하여 정서 측정을 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심박 수만을 포함하였는데, 본 연구의 분석에서 심박 수에서

는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다른 지표들에서 일관적으로 유의

한 결과가 나옴으로써 음악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할 수 있

었다.

음악 감상이 부적 정서의 개선에 미치는 효과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변인인 음악에의 친숙성, 기질적 정서 경향성을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변인들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 지표에서만 비일관적

으로 발견되어 강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자에게 생소한 음

악이더라도 정서조절의 효과가 있었고, 정서를 조절하는 음악의 영향은

분노와 슬픔을 빈번하게 경험하는 개인 특성에 상관없이 일어나는 보편

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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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논 의

사람들이 음악을 듣는 목적이 무엇이며 음악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

한 고민은 철학자들이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오던 주제였다(Jourdain,

1998; Russell, 1945). 아리스토텔레스는 관객이 감정적으로 가장 크게 영

향을 받을 수 있는 현상이 음악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350BC/1997),

이처럼 감정을 움직이는 음악의 힘은 오래 전부터 인식되어왔다. 오늘날

에도 개인은 정서를 경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음악을 향유하며 음악이 정

서에 미치는 효과는 영화 음악, 마케팅, 음악 치료처럼 사회 전반의 여러

분야에서도 쓰이고 있다(Juslin & Sloboda, 2010). 또한 음악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증거들이 점차 발견되면서, 이 메커니즘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생겨나고 있다(Juslin & Sloboda, 2010).

음악이 정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고 이를 통해 음악을 정

서조절의 긍정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음악과 정서 분야의 연구는 최근에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음악을

통한 정서조절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이 현상에 대해 깊이 설명하고자

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음악 활동 중에서도 음

악 감상 활동에 초점을 두어 음악 감상을 통해 기분을 조절하는 방략을

측정하는 척도를 타당화 하였으며, 청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음악을 사용

한 기분조절 방략에서의 개인차를 탐색하였고, 마지막으로 정서가 개선

되는데 있어 경험하는 정서와 음악의 종류에 따라서 음악의 효과가 어떻

게 달라지는지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음악 감상을 통한 기분조절 방략

초기 청년기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척도를 타당화한 결과, 음악 감상으

로 기분을 조절하는 데에는 ‘회복’, ‘분출’, ‘강렬한 느낌’, ‘오락’, ‘주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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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위로’의 6개의 하위 방략이 존재하며, 이 방략들은 정서조절에 미치

는 음악의 효과성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 결과 6개의 하위 방략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결과를 나타낸 방

략은 ‘회복’이었다. ‘회복’ 방략은 다른 하위 방략들에 비해서 정적 감정

의 경험과 보다 관련되어 있었으며 성격특질과의 상관도 대체적으로 높

은 편이었다. 음악 감상과 관련된 변인들이 조절 방략 사용에 미치는 설

명력을 탐색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 성격5요인 중 음악 사용 기분조절

방략과 두루 연관이 높았던 우호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 외에도 성실성

이 ‘회복’ 방략의 사용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성은 선행연구

에서 창의성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Eysenck, 1992) 경험에 대한 개

방성과 같이 정서를 경험하는 경향성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성격특질이

기 때문에 성실성이 ‘회복’ 방략 사용을 유의하게 예측한 것은 뜻밖의 결

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K-MMR의 ‘회복’은 일하는 중간에 휴

식을 취하거나 힘든 하루 업무가 끝나고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음악을

듣는 등 학업이나 일과 같은 업무에 열중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 문항위

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업무에 성실하게 임하는 성향

이 ‘회복’ 방략 사용의 동기가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분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즐거운 활동을 함으로써 주의를 전환시키

는 방법은 기분조절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이고 발달된 형태로 알려져 있

다(Salovey, Bedell, Detweiler & Mayer, 1999). ‘주의전환’ 방략은 스트

레스나 걱정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음악을 이용하는

조절 방략으로, 선행 연구에서도 유쾌한 음악 활동에의 참여가 개인에게

부담이 되는 사고나 느낌으로부터 거리를 두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혀왔

다(Behne, 1997). 본 연구의 결과 ‘주의전환’ 방략은 정적 감정 경험과 유

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냄으로써 효과적인 기분조절 방략이라는 점을 확

인하였다. 음악이 걱정으로부터 주의를 전환시키는 힘은 음악 감상에 즐

거움을 느끼고 집중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Saarikallio & Erkkilä,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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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음악으로 위로받고 안정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Saarikallio &

Erkkilä, 2007). ‘위로’ 방략은 음악을 통해 이해받는 경험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선행 연구에서 음악은 ‘이해심 깊고 소중한 친구와도 같다’라

고 보고되기도 했다(Sloboda, 1992). 또한 Schwartz와 Fouts(2003)가 청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음악은 그들이 정서적으로 외롭지 않게

느끼도록 했고, 경험하는 정서가 실재하는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Saarikallio와 Erkkilä(2007)가 음악을 사용한 기분조절과정을 밝히기

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한 결과 부적 정서를 분출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음악을 듣는 것은 효과적인

방략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분출’ 방략이 공격적인 사

고나 느낌을 수용 가능하고 파괴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므

로 적응적인 방식의 부적 정서 조절 방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분출’

방략의 사용과 실제 경험하는 정서의 관계를 알아본 본 연구의 결과 ‘분

출’ 방략은 정적 정서를 향상시키고 부적 정서를 감소시키려는 정서조절

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조절 방략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분출’ 방략

의 사용은 부적 정서 경험의 증가와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부적 정서를 경험하는 경향성인 신경증 성향과도 일관적으로 유의한 관

계를 나타내었다.

음악은 강렬한 정서적 경험을 하고 즐거움을 추구할 기회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렬한 느낌’과 ‘오락’ 방략은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차

이가 있지만 기분 조절이라는 큰 관점 안에서는 즐거운 활동을 통해 기

분을 향상시키는 조절 과정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정서조절 이론에서

긍정적인 감정은 최근까지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주제였다(Saarikallio &

Erkkilä, 2007). 정적 정서의 향상보다 부적 정서의 개선이 정서조절 목

표에서 우선적인 해결이 필요한 문제로 간주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정서

에 초점을 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는데, 최근에 수행된 연구들에서

긍정적인 정서가 부정적인 정서보다 건강과 안녕감에 보다 주요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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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다는 점이 발견되면서(Gable, Reis, Impett & Asher, 2004) 긍정적

정서에 대한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긍정적인 정서는 개인의

사고와 행동의 범위를 넓히고 자원을 구축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Fredrickson, 2001), 심리적 안녕감을 향상시키고 자기조절을 효과적으

로 할 수 있도록 돕는다(Izard, 2002). 본 연구 결과 음악 감상을 통한

기분조절에 즐거움과 긍정적인 정서 경험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긍정적 정서의 기능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기분조절에

서의 음악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Saarikallio & Erkkilä, 2007).

음악을 통한 기분조절의 6가지 하위 방략들을 사용하는 데는 개인차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음악 교육을

받은 기간이 길수록 음악을 사용해서 기분을 조절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성별과 교육 변인은 성격특질에 비해서는 영향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음악에 대해서 효과적이라고 느낄수록 6개 방략을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였고, 각 하위 방략의 사용은 성격특질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났

다. 성격5요인 중 우호성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음악 사용 기분조절의

하위 방략 전반과 연관이 있었던 성격특질이었고, 신경증 성향은 ‘분출’

과, 성실성은 ‘회복’ 방략과 추가적으로 연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정서조절에 음악을 사용하는 것에서의 개인차

에 대해 처음으로 설명을 시도하였다.

음악 유형에 따른 부적 정서의 조절

경험하는 정서의 종류에 따라 정서조절에 효과적인 음악의 특성이 달

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 3을 실시하였다. 정서의 자기보

고 상에서는 유발된 정서의 종류에 상관없이 유쾌한 음악이 정서를 개선

하였다고 보고되었으나 심전도 측정 결과는 이와 달리 경험하는 정서에

따라 효과적인 음악의 종류가 다르게 나타났다. 분노를 경험할 때는 유

쾌한 음악이, 슬픔을 경험할 때에는 평온한 음악이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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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능이 안정화되는 것과 관련 있는 심박변이도 지표를 활성화시켰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서 측정에서 모든 정서의 구성 요소가 일관적인

결과를 얻은 연구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만큼 불일치하는 결과는

빈번하게 일어난다(Kalat & Shiota, 2007/2007). 자기보고는 스스로의 정

서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정확한 정서

측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Zentner & Eerola, 2010), 신체적 반응 결

과에 근거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유쾌한 음악 자극은 정서가와 각성 수준이 모두 높은 음악으로 구성되

어 받아들이는 청자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정서의 개선에 더 효

과적으로 인식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생리적 반응의 결과 유쾌한

음악은 분노의 조절에만 효과적이었고 슬픔의 조절에는 효과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유발된 정서와 음악의 각성 수준 일치 여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정서를 경험하는 피험자는 유발된 정서와 유사한 각성 수준의

음악을 들었을 때 보다 편안함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즉 각성 수준이

높은 정서인 분노를 느꼈을 때는 각성 수준이 높은 유쾌한 음악이, 각성

수준이 낮은 정서인 슬픔을 느꼈을 때는 각성 수준이 낮은 평온한 음악

이 긴장을 완화시키고 심장 운동을 안정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정서조절

에 효과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작용하는 메

커니즘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정서가와 각성 수준을 다양하게 변

화시킨 자극을 활용하여 보다 심화된 후속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음악에의 친숙성, 기질적 정서 경향성 변인은 정서조절에 미치는 음악

감상의 효과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청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음악이더라

도 정서조절의 효과가 있었고, 정서를 조절하는 음악의 영향은 분노와

슬픔을 빈번하게 경험하는 개인 특성에 상관없이 일어나는 보편적인 결

과라고 볼 수 있었다.

연구의 의의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지금까지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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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개발된 바 없는 음악 감상으로 기분을 조절하는 방략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타당화하여 이후 음악과 정서 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

초 토대를 마련하였다. 많은 연구자들이 전반적인 정서조절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Catanzaro & Mearns, 1990;

Gross & John, 2003; Salovey et al., 1995), 음악 감상이라는 특수한 주

제 내에서의 정서조절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의 개발은 최근에서야 이루

어졌다(Saarikallio, 2008).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년기의 한국인을 대상으

로 척도의 타당화를 실시하여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음악 감상을

이용한 기분조절의 방략 유형에 대해 정리하였다. 음악 감상을 이용한

기분조절 방략의 유형화는 기분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훈련

에 활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K-MMR을 실시하고 스스로에게 가장

효과적인 음악 감상 방식을 파악할 수 있게 한 후 해당 방략을 일상생활

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

써 보다 건강한 감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음악이 실제로 정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이며 부정적인 정서가 음악을 감상함으로 인해서 개선된다

는 점을 확인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경험을 통하여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음악을 감상하는 것이 기분의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터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는 실용적인 함의도 지니는

데 분노를 경험할 때에는 유쾌한 음악이, 슬픔을 경험할 때에는 평온한

음악이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심장 운동의 안정성에 긍정적 효과를 시

사했다는 점을 실제 부적 정서를 경험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음악 감상의 정서조절 효과를 실험적으로 확인함에

있어 자기보고와 생리적 반응 측정을 병행하여 정서 측정의 신뢰도를 높

이고자 하였다. 또한 주로 심전도 지표 중 심박 수를 변인으로 사용하였

던 과거 선행연구들과 달리 LF, HF, HRV index, pNN50, RMSSD와 같

은 다양한 심전도 관련 변인들을 분석하여 일관적이고 통합적인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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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고자 하였다.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진 한계점을 언급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을 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는 정서를 조절하는 음악의 효과성을 밝히

기 위하여 제한적인 실험실 상황에서 부적 정서를 유발하고 피험자에게

음악을 들려주어 그 반응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피험자들은 자발적으로

음악을 듣기로 선택하거나 원하는 곡을 들을 수 없었다. Saarikallio와

Erkkilä(2007)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한 질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음

악적 활동을 통해 효과적으로 기분이 조절되기 위해서는 음악적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했다. 이 결과에 근거하여 연구

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필요한 순간에 원하는 음악을 들려주어

야 하지만, 실험 결과를 오염시킬 수 있는 외부 변인을 최대한 차단하고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한 변인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둘째로 본 연구에서 실험에 쓰인 음악 자극은 모두 서양 클래식 음악

으로 구성되어 있어 음악 선정이 다소 제한적이었다. 클래식 음악의 구

조적 특징이 정서 전달에 효과적이라는 점(Gabrielsson & Lindstoröm,

2001)과 일반적으로 수요가 높은 대중가요와 같은 음악은 가사의 영향을

통제하기 쉽지 않다는 점으로 인해 클래식 기악 음악으로만 실험 자극을

제작하였다. 그렇지만 음악에는 클래식 음악 이외에도 수많은 장르가 존

재하며,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청년기 성인들에서 대체적으로 선호되

는 음악 장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경험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된 바

없다. 음악 선호도를 측정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분석의

단위가 장르인데, 음악 장르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목록도 아

직 연구되지 않은 실정이다(Rentfrow & McDonald, 2010). 이처럼 선행

연구의 부족으로 인하여 연구 대상에 가장 적합한 음악 장르를 선별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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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서의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심박변이도 지표를 사용한

점은 본 연구의 장점이자 한계점이기도 하다. 정서의 생리적 반응을 측

정하기 위해 심전도를 측정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여러 관련 지표들 중

심박 수만을 다루어왔다(Hodges, 2010). 그러나 음악 감상의 반응으로서

의 심박 수의 변화는 모든 연구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Hodges,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전도 측정 자료를 다양한 방식으

로 계산하여 여러 지표들에서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표들은 정서 관련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바 없으므로 해당 지표

들의 변화 여부와 변화하는 정도가 특정 정서를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다른 연령대에서

는 달리 나타나는지 혹은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결과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을 위주로 한 청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

집하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연령대의 집단에 일반

화시키기는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타당화 한

MMR이 개발된 배경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였기 때문에

(Saarikallio & Erkkilä, 2007) 유사한 연령대인 20대 초반의 초기 청년기

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음악을 이용한 자기조

절이 전 연령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며 나이가 듦에 따라 음악의 영향력

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개인적인 삶의 경험과 음악적 경험 사이의 연

결이 강화된다는 점에 근거했을 때(Saarikallio, 2010), 청소년기와 초기

청년기 이외의 연령대에서 일어나는 음악을 통한 기분조절에 대한 연구

의 필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

둘째, 본 연구는 다양한 음악 활동 중에서도 음악 감상에만 초점을 두

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음악적 활동은 음

악 감상이지만, 감상 활동 이외에도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고 작곡을 하는 등 사람들은 다양한 음악적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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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한다(Saarikallio & Erkkilä, 2007). 본 연구에서 음악 감상을 중심적

으로 살펴본 이유는 음악 감상이 MMR의 모든 하위 방략에서 수반되는

대표적인 음악 활동이었기 때문이지만(Saarikallio & Erkkilä, 2007), 음

악 감상 이외의 다른 음악 관련 활동들 또한 기분조절 방략과 부분적으

로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셋째, 음악 사용 기분조절의 하위 방략들이 정적 감정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전반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반면 부적 감정의 개선에

미치는 효과는 방략에 따라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목적의

음악 감상이 대개 부적 감정의 개선보다는 정적 감정의 향상에 보다 초

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졌으나 음악 사용 기분조

절의 하위 방략들이 부적 감정의 경험과 차별적인 연관성을 보인 이유에

대해서 후속 연구에서 밝힐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

절에 영향을 미치는 음악의 단기적인 효과성에 대해서만 알아보았는데,

이 결과가 장기적으로도 이어지는 지 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후속 연

구가 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유발된 정서와 음악의 종류에 따라서 자율신경계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

양한 방법론을 이용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하고 정서측정의 신뢰

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정서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표현 행동이 가장 잘 드러나는 지표는 얼굴

표정인데, 얼굴 표정의 변화는 웃을 때 움직이는 근육인 협골근

(zygomaticus)과 인상을 찌푸릴 때 움직이는 근육인 추미근(corrugator)

의 변화를 측정하는 근전도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음악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근전도 검사를 실시한 선행연구에서는 행복한 정

서의 음악을 들었을 때 슬픈 정서의 음악을 들었을 때보다 협골근의 움

직임이 커졌고(Lundqvist et al., 2009), 정서가와 각성수준이 모두 높은

음악에서 피험자가 가장 많이 웃음 지었으며 정서가가 낮으면서 각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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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높은 음악에서 가장 적게 웃었다는 결론을 얻기도 했다(Witvliet &

Vrana, 2007).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K-MMR과 개인의 경험이나 특질 관련 변인들

과의 관계만을 확인하였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음악을 통한 기분조절의

치료 효과와 관련된 변인 간의 관계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정서에

적응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의 결핍이 우울, 경계선 성격장애, 물질관련 장

애, 섭식 장애, 신체형 장애 등 다수의 정신 병리적 증상과 관련이 있을

만큼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은 심리적, 신체적 건강과 연관이 있다

(Berking & Wupperman, 2012). 따라서 음악을 통한 기분조절 방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적응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에 긍정적인 영

향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여러 심리적 건강의 지표들과의 연관성을 살피

는 것은 음악 치료 분야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정서를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하고 싶어 하며 부정적인

정서는 피하고자 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하기를 추구한다. 그러

나 인생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에 의해서 스트레스와 심리적 고

통이 수반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스스로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개입하

여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은 건강과 심리적 안녕감에 중요하다. 음악은

다양한 정서조절 방략 중에서 매우 효과적인 동시에 일상적으로 사용하

기 용이하다. 또한 음악에 친숙하지 않더라도 적합한 상황에 적절한 음

악을 듣는 것은 정서를 개선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을 사용한 여러 조절 방략 중 가장 효과적인 방략을 택하기 위해서

는 각 개인이 자신에 맞는 음악을 다양하게 경험하며 시험하고 적극적으

로 찾아가야하는데(Hanser, 2010), 본 연구는 그러한 시도를 함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고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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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번호 MMR문항

오락

(entertainme

nt)

1

혼자 집에서 바쁘게 일할 때, 나는 배경 음악이 있는 것을 좋

아한다.

(When I’m busy around the house and no one else is

around, I like to have some music on the background.)

2

나는 외출할 때(예. 학교, 취미, 파티), 그에 알맞은 기분을 내

기 위해 음악을 듣는다.

(When I’m going out (for example for school, hobbies, or a

party), I listen to music to get myself in the right mood.)

3

나는 청소와 다른 집안일을 보다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음악을

듣는다.

(I listen to music to make cleaning and doing other

housework more pleasant.)

4

나는 분위기를 보다 즐겁게 하기 위해서 대개 배경음악을 튼

다.

(I usually put background music on to make the

atmosphere more pleasant.)

회복

(revival)

5
나는 피로에 지쳤을 때 음악을 듣는 것으로 휴식을 취한다.

(When I'm tired out, I rest by listening to music.)

6
음악을 듣는 것은 내가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안 된다(R).

(Listening to music doesn’t help me to relax.)(R)

7

나는 힘든 하루를 보낸 후에 기운을 북돋기 위해서 음악을 듣

는다.

(I listen to music to perk up after a rough day.)

8
나는 지쳤을 때 기운을 북돋기 위해서 음악을 듣는다.

(When I’m exhausted, I listen to music to perk up.)

9
나는 지쳤을 때 음악에서 새로운 활기를 얻는다.

(When I’m exhausted, I get new energy from music.)

10

나는 바쁜 하루 중, 숨 돌릴 틈을 갖기 위해 음악을 듣는다.

(I listen to music to get a breathing space in the middle of

a busy day.)

11
음악을 듣는 것은 내가 휴식을 취하는 것을 돕는다.

(Listening to music helps me to relax)

강렬한 느낌

(strong

sensation)

12
나의 영혼을 온전히 음악에 쏟는 것은 굉장한 느낌이다.

(I feel fantastic putting my soul fully into the music.)

13
음악은 내가 감명 깊은 경험을 하도록 해주었다.

(Music has offered me magnificent experiences.)

부록 1. 음악 사용 기분조절 척도의 원 문항과 한국어 번안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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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음악은 나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어준다.

(Music offers me unforgettable moments.)

15

음악은 내게 강렬한 정서적 경험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R).

(Music does not evoke strong emotional experiences in

me.)(R)

16
나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음악을 듣고 싶다.

(I want to listen to music that evokes feelings in me.)

17
나는 온몸으로 음악을 느끼고 싶다.

(I want to feel the music in my whole body.)

18

나는 가끔 음악이 너무 좋다고 느껴져서 소름이 돋는다(좋은

의미로).

(Sometimes music feels so great that I get goose bumps(in

a positive sense.))

주의전환

(diversion)

19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이 머리 속을 끊임없이 맴돌 때, 나는

그것을 잊기 위해 음악을 듣는다.

(When stressful thoughts keeps going round and round in

my head, I start to listen to music to get them off my

mind.)

20
나에게 음악은 걱정을 잊을 수 있는 방법이다.

(For me, music is a way to forget about my worries.)

21

음악을 듣는 것은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을 차단하도록 도

와준다.

(Listening to music helps to block out disturbing factors

from my mind.)

22

나는 기분이 나쁠 때 즐거운, 음악 관련된 활동을 함으로써

기분이 좋아지도록 노력한다.

(When I feel bad, I try to get myself in a better mood by

engaging in some nice, music-related activity.)

23
음악의 도움으로도 걱정을 잠시도 잊을 수 없다(R).

(I can’t push my worries aside with the help of music.)(R)

분출

(discharge)

24

화가 났을 때, 나는 내 분노를 표현하는 음악을 듣는 것으로

화를 분출한다.

(When I get angry, I give vent to my anger by listening to

music that expresses my anger.)

25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느껴질 때, 나는 내 분노를 표현해주는

음악을 듣는다.

(When everything feels miserable, I start to listen to music

that expresses these feelings.)

26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나는 내 분노를 표현해주는 음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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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는다.

(When I’m angry with someone, Ilisten to music that

expresses my anger.)

27

나는 매우 화가 날 때, 분노를 표현하는 음악을 듣고 싶다.

(When I’m really angry, I feel like listening to some angry

music.)

28

나는 화가 날 때, 분노를 표현하는 음악을 거의 듣지 않는다

(R).

(When I’m angry, I almost never listen to angry music.)(R)

29

모든 것이 안 좋게 느껴질 때, 나의 나쁜 기분을 표현하는 음

악을 듣는 것은 도움이 된다.

(When everything feels bad, it helps me to listen to music

that expresses my bad feelings.)

정신활동

(mental

work)

30
음악은 내가 힘든 경험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곤 했다.

(Music has helped me to work through hard experiences.)

31
음악은 내 안의 다양한 느낌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Music helps me to understand different feelings in myself.)

32

음악을 듣는 것은 나에게 일어났던 여러 일들을 상기시키고

그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Listening to music takes me back and gets me thinking

about different things that have happened to me.)

33
음악은 내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생각하도록 영감을 준다.

(Music inspires me to think about important issues.)

34

무언가로 인해 속상할 때, 내 감정을 명확하게 해주는데 음악

은 도움이 된다.

(When I’m distressed by something, music helps me to

clarify my feelings.)

위로

(solace)

35
무언가 나를 괴롭게 할 때, 나는 음악에서 위안을 얻는다.

(When something is troubling me, I find solace in music.)

36

나는 걱정에 휩싸였을 때 위안을 삼기 위해 음악을 듣는다.

(I listen to music to find solace when worries overwhelm

me.)

37
슬플 때 음악을 드는 것은 내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R).

(Listening to music doesn’t comfort me in my sorrows.)(R)

38

모든 것이 안 좋게 느껴질 때 음악은 나를 이해하고 위로해준

다.

(When everything feels bad, music understands and

comforts me.)

39
음악은 내 걱정을 이해해주는 친구와도 같다.

(Music is like a friend who understands my wor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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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나는 슬플 때 음악을 들으면 위로가 된다.

(When I’m feeling sad, listening to music comforts me.)

주. R= 역문항



- 110 -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보통 내 자신을 북돋울 방법을 알 수 있다. 1 2 3 4 5

2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

다.
1 2 3 4 5

3 진짜로 내 자신에게 낙담하기 시작한다. 1 2 3 4 5

4 결국 진짜 우울해지고 만다. 1 2 3 4 5

5 내 기분에 푹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 1 2 3 4 5

6

결국에는 모든 일이 다 잘될 거라고 생각하

는 것이 내 기분을 나아지게 하지는 못한

다.

1 2 3 4 5

7
내 자신이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이라고 여

기는 것에 의해 기분이 좀 나아질 수 있다.
1 2 3 4 5

8

내 자신에게 기분 나쁜 시간은 지나가 버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1 2 3 4 5

9
기분이 나빠도 주변에서 즐거운 일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
1 2 3 4 5

10
즐거운 시간들을 생각하면 기분이 괜찮아진

다.
1 2 3 4 5

11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나

를 기분 좋게 한다.
1 2 3 4 5

12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1 2 3 4 5

부록 2. 부적 기분조절 기대 척도

※ 아래 문항들을 잘 읽고 당신의 모습과 일치하는 정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 111 -

번호 문 항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1

(기쁨이나 즐거움 같은) 긍정적인 감정

을 더 느끼고 싶을 때, 나는 생각하는 

것을 바꾼다.

1 2 3 4 5 6 7

2 나는 감정을 남에게 드러내지 않는다. 1 2 3 4 5 6 7

3

(슬픔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덜 느끼고 싶을 때, 나는 생각하는 것

을 바꾼다.

1 2 3 4 5 6 7

4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나는 

표현하지 않으려고 조심한다.
1 2 3 4 5 6 7

5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 마음

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

1 2 3 4 5 6 7

6
나는 나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감정을 통제한다.
1 2 3 4 5 6 7

7
긍정적인 감정을 더 느끼고 싶을 때, 

나는 그 상황에 대하여 생각을 바꾼다.
1 2 3 4 5 6 7

8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생각을 바

꿈으로써 나의 정서를 통제한다.
1 2 3 4 5 6 7

9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는 표

현하지 않으려 한다.
1 2 3 4 5 6 7

10
부정적인 감정을 덜 느끼고 싶을 때, 

나는 그 상황에 대하여 생각을 바꾼다.
1 2 3 4 5 6 7

부록 3. 정서조절 질문지

※ 각 문항을 잘 읽고 당신과 일치하는 정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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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 항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대체로 
동의한

다

매우 

동의한다

1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좋은 생각을 하

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2

사람들이 감정에 치중하는 대신 생각을 

더 많이 한다면 살기가 훨씬 수월할 것

이다.

1 2 3 4 5

3
감정이나 기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1 2 3 4 5

4
나는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별로 상관

하지 않는다.
1 2 3 4 5

5
때로 나는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 수

가 없다.
1 2 3 4 5

6
나는 내가 어떤 느낌을 갖는지 혼란스

러울 때가 거의 없다.
1 2 3 4 5

7 느낌은 삶의 방향을 제시해준다. 1 2 3 4 5

8
때로 슬플 때도 있지만, 나는 대체로 미

래를 낙관한다.
1 2 3 4 5

9
화가 날 때 “인생에서의 좋은 일” 이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버린다.
1 2 3 4 5

10
나는 감정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믿

는다.
1 2 3 4 5

11 내가 무얼 느끼는지 알 수가 없다. 1 2 3 4 5

12
감정을 다루는 최선의 방법은 이를 최

대한 경험하는 것이다.
1 2 3 4 5

13
화가 나면, 즐거웠던 일들을 떠올리려 

한다.
1 2 3 4 5

14
내 신념과 의견은 내 감정에 따라 늘 

변하는 것 같다.
1 2 3 4 5

15
나는 대체로 어떤 일에 대한 나의 느낌

을 알고 있다.
1 2 3 4 5

16 대개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혼란스럽다. 1 2 3 4 5

17
사람은 결코 감정에 좌우되어서는 안된

다.
1 2 3 4 5

18 나는 결코 내 감정에 지배되지 않는다. 1 2 3 4 5

19
즐거울 때도 있지만 나는 대체로 미래

를 비관적으로 본다.
1 2 3 4 5

부록 4. 정서지능 척도

※ 아래 문항들이 당신의 생각이나 행동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평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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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나는 나의 감정에 대해 편하게 느낀다. 1 2 3 4 5

21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많은 주

의를 기울인다.
1 2 3 4 5

22 내 감정이 어떤지 잘 이해할 수 없다. 1 2 3 4 5

23
나는 내 느낌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1 2 3 4 5

24
나는 자주 나의 느낌에 대하여 생각한

다.
1 2 3 4 5

25 나는 보통 내 느낌을 명확하게 안다. 1 2 3 4 5

26
아무리 기분이 상해도 즐거운 일을 생

각하려고 애쓴다.
1 2 3 4 5

27 감정이 인간이 가진 약점이다. 1 2 3 4 5

28
나는 보통 어떤 일에 대한 나의 느낌을 

안다.
1 2 3 4 5

29
자신의 감정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시

간 낭비이다.
1 2 3 4 5

30
나는 거의 항상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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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모임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인물이

다.
1 2 3 4 5

2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 1 2 3 4 5

3 항상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1 2 3 4 5

4 거의 언제나 느긋한 편이다. 1 2 3 4 5

5 상식이나 어휘를 많이 아는 편이다. 1 2 3 4 5

6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도 위축되지 않는다. 1 2 3 4 5

7 다른 사람의 기분을 잘 이해하는 편이다. 1 2 3 4 5

8 세밀한 부분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1 2 3 4 5

9 우울함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 1 2 3 4 5

10 상상력이 풍부하다. 1 2 3 4 5

11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편이다. 1 2 3 4 5

12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13 어질러지면 즉각 청소한다. 1 2 3 4 5

14 쉽게 불안해진다. 1 2 3 4 5

15 훌륭한 아이디어를 낼 때가 많다. 1 2 3 4 5

16
사교 모임에서 여러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다.
1 2 3 4 5

17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잘 낸다. 1 2 3 4 5

18 질서 정연한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19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다. 1 2 3 4 5

20 이해가 빠른 편이다. 1 2 3 4 5

21
다른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는 것을 

꺼려하지 않는다.
1 2 3 4 5

22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 것처럼 느낀다. 1 2 3 4 5

23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한다. 1 2 3 4 5

24 마음이 쉽게 심란해진다. 1 2 3 4 5

25 어려운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1 2 3 4 5

26 말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다. 1 2 3 4 5

부록 5. 성격 5요인 척도

※ 아래 문항을 읽고 각 문항의 내용이 여러분의 평소 모습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표시하여 주십시오.



- 115 -

27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준다. 1 2 3 4 5

28 일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열심히 한다. 1 2 3 4 5

29 화를 잘 내는 편이다. 1 2 3 4 5

30 깊은 생각에 잠길 때가 많다. 1 2 3 4 5

31 모임에서 나를 잘 드러내지 않는다. 1 2 3 4 5

32 다른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 1 2 3 4 5

33 내 물건들을 잘 정돈하지 않는 편이다. 1 2 3 4 5

34 기분의 변화가 심하다. 1 2 3 4 5

35 여러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다. 1 2 3 4 5

36 사람들과 별로 할 이야기가 없다. 1 2 3 4 5

37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행동할 때가 

있다.
1 2 3 4 5

38 일을 엉망으로 만들 때가 많다. 1 2 3 4 5

39 감정의 기복이 심한 편이다. 1 2 3 4 5

40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

다.
1 2 3 4 5

41 나에게 주의가 집중되는 것이 싫다. 1 2 3 4 5

42 다른 사람의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다. 1 2 3 4 5

43
물건들을 사용한 후에 제자리에 두는 것을 

잘 잊는다.
1 2 3 4 5

44 쉽게 짜증이 난다. 1 2 3 4 5

45 추상적인 관념에는 별 관심이 없다. 1 2 3 4 5

46 모르는 사람들과 있을 때 과묵해진다. 1 2 3 4 5

47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 별로 걱정하지 않는

다.
1 2 3 4 5

48 해야 할 일을 태만히 한다. 1 2 3 4 5

49 자주 우울해진다. 1 2 3 4 5

50 상상력이 풍부하지 못하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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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1 2 3 4 5

부록 6. 정적/부적 감정 목록

※ 다음에 나오는 각 단어는 감정이나 기분을 서술한 것입니다. 각 단어를 읽고, 당신의 

일상적인 기분상태가 어떠한지 아래의 5점 척도에 따라 _____ 안에 표시해 주십시오.

흥미진진한 _____   민첩하고 활발한 _____   강한 _____   원기 왕성한 _____

단호한 _____   죄책감 드는 _____    피로한 _____   부끄러운 _____

혼란스러운 _____   과민한 _____    주의 깊은 _____   흥분된 _____

열정적인 _____    자랑스러운 _____    활기찬 _____    신경질적인 _____

겁에 질린 _____    적대적인 _____   조바심 나는 _____   두려운 _____



- 117 -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음악을 들으면 친구들과 내가 함께했던 과

거의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릴 수 있다.
1 2 3 4 5

2
친구와 음악을 듣는 것은 우리 인생의 좋은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다.
1 2 3 4 5

3 나는 친구들을 만나서 좋은 음악을 듣는다. 1 2 3 4 5

4

음악회에 가고 음반을 듣는 것은 나와 내 

친구들이 서로 만나고 사이 좋게 지내는 방

법이다.

1 2 3 4 5

5

친구들과 함께 음악을 듣거나 음악회에 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통한다는 느낌을 받는

다.

1 2 3 4 5

6
나는 가족에게 음악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7
우리 가족의 공통된 음악취향은 우리 가족

을 결속시킨다.
1 2 3 4 5

8
음악으로 인해 나는 가족과 공통된 관심사

를 가질 수 있다.
1 2 3 4 5

9 나는 가족/친척과 음악 듣는 것을 즐긴다. 1 2 3 4 5

10 나는 음악 감상을 통해 기분을 풀 수 있다. 1 2 3 4 5

11 음악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2 음악은 나의 좌절감을 완화시켜 준다. 1 2 3 4 5

13
음악은 나의 좌절감을 해소시키는 수단이

다.
1 2 3 4 5

14
어떤 노래는 매우 강력해서 들으면 눈물이 

난다.
1 2 3 4 5

15
노래에서 전해지는 느낌은 내 마음을 녹일 

수 있다.
1 2 3 4 5

16
음악이 감정을 전한다는 것은 나에게 중요

하다.
1 2 3 4 5

17 음악은 소리에 실린 감정이다. 1 2 3 4 5

18
나는 특정한 음악에 맞춰 춤추는 것을 좋아

한다.
1 2 3 4 5

부록 7. 음악의 기능 척도

※ 아래 문항을 읽고 각 문항의 내용이 음악과 관련된 여러분의 경험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표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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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어떤 음악을 들으면 춤추고 싶어진다. 1 2 3 4 5

20
나는 춤추러 가는 것을 좋아하고, 그 때 음

악의 종류는 매우 중요하다.
1 2 3 4 5

21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배경음악을 필요로 

한다.
1 2 3 4 5

22 많은 경우 나는 배경음악을 필요로 한다. 1 2 3 4 5

23
나는 무엇을 하든지 배경음악을 들으면서 

한다.
1 2 3 4 5

24 음악은 내가 집중하는 것을 돕는다. 1 2 3 4 5

25
나는 나에게 맞는 음악을 들을 때 과업에 

집중을 유지할 수 있다.
1 2 3 4 5

26
음악 감상은 내가 집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1 2 3 4 5

27
나는 나의 정치적 신념과 어울리는 음악을 

주로 듣는다.
1 2 3 4 5

28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은 보통 정치적이다. 1 2 3 4 5

29
음악은 정치적 참여의 수단으로서 내 인생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1 2 3 4 5

30
우리나라의 음악은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1 2 3 4 5

31 음악은 국가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한다. 1 2 3 4 5

32
우리나라의 음악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

는 한 부분이다.
1 2 3 4 5

33
나의 개인적 성장은 음악에 의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1 2 3 4 5

34
음악은 나의 인생과 가치관에 어떤 방식으

로든 영향을 준다.
1 2 3 4 5

35
음악은 나의 가치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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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매우 
자주 

그렇다

1 기쁩니까? 1 2 3 4 5

2 행복합니까? 1 2 3 4 5

3 모든 일이 내 뜻대로 풀리듯 즐겁습니까? 1 2 3 4 5

4 기분이 처지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1 2 3 4 5

5 울음이 날 듯 슬프고 울적합니까? 1 2 3 4 5

6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처럼 낙담합니까? 1 2 3 4 5

7 누군가에게 분노를 느낍니까? 1 2 3 4 5

8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무언가를 던지

고 싶습니까?
1 2 3 4 5

9 누군가에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까? 1 2 3 4 5

부록 8. 차별적 정서 척도

※ 다음은 정서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현재 당신이 얼마나 아래의 감정들을 느끼는지 그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낸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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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불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2 나는 쉽게 화를 낸다. 1 2 3 4 5

3 나는 성미 급한 사람이다. 1 2 3 4 5

4
다른 사람이 나만 나무랄 때, 나는   화가 

난다.
1 2 3 4 5

5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비판 받을 때 나는 

화가 난다.
1 2 3 4 5

6
내가 다른 사람의 실수 때문에 뒤쳐질 때, 

나는 화가 난다.
1 2 3 4 5

7
내가 일을 잘하고 나서 나쁜 평가를 받았을 

때, 나는 격분한다.
1 2 3 4 5

8 화가 날 때, 나는 걷잡을   수 없다. 1 2 3 4 5

9
내가 일을 잘 했는데도 인정을 받지 못하

면, 나는 불쾌감을 느낀다.
1 2 3 4 5

10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

를 짜증나게 한다.
1 2 3 4 5

11 나는 화가 날 때, 심한   말을 한다. 1 2 3 4 5

12 나는 격분하는 것을 느낀다. 1 2 3 4 5

13 나는 화나는 것을 느낀다. 1 2 3 4 5

14
나는 좌절을 느낄 때, 누군가를   때리고 

싶다.
1 2 3 4 5

15
다른 사람이 내게 강요할 때, 나는   피가 

끓어오른다.
1 2 3 4 5

부록 9. 분노 경향성 척도

※ 다음 문항들이 얼마나 당신을 잘 나타내는지 평가해 주십시오. 각 문항을 잘 읽으시

고 각 문항의 오른편에 있는 다섯 개의 항목 중에서 당신이 평소에 느끼고 있는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문항 하나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121 -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나를 슬프게 한다. 1 2 3 4 5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면, 코끝이   

찡해지고 목이 메인다.
1 2 3 4 5

3 갑자기 울고 싶을 때가 있다. 1 2 3 4 5

4
좌절을 경험하면, 기운이   빠지면서 포기

하고 싶다.
1 2 3 4 5

5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절 당하면, 눈물이   

나려고 한다.
1 2 3 4 5

6 슬퍼지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기 힘들다. 1 2 3 4 5

7 나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슬픔을 느낀다. 1 2 3 4 5

8 나는 쉽게 우울해진다. 1 2 3 4 5

9 무기력하게 느끼는 때가 많다. 1 2 3 4 5

10 나는 불행하다고 느낀다. 1 2 3 4 5

11
한번 슬퍼지면, 슬픔에서   좀처럼 헤어나

오지 못한다.
1 2 3 4 5

12
일이 한 번 어긋나면, 내   힘으로 되돌리

기 어렵다고 느낀다.
1 2 3 4 5

13 슬퍼지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1 2 3 4 5

14 나는 자주 풀이 죽는다. 1 2 3 4 5

15
좌절을 경험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부록 10. 슬픔 경향성 척도

※ 다음 문항들이 얼마나 당신을 잘 나타내는지 평가해 주십시오. 각 문항을 잘 읽으시

고 각 문항의 오른편에 있는 다섯 개의 항목 중에서 당신이 평소에 느끼고 있는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문항 하나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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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alidate the

Korean-Music in Mood Regulation scale(K-MMR) which

measures the differential use of mood regulatory strategies

while listening to music, and to explore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use of the regulatory strategies by music listening. Finally,

an examination of the effect of music on emotion regulation

was conducted with multi-method approaches.

In study 1, the results of factor analyses found evidence

regarding six factor structure: revival, discharge, strong

sensation, entertainment, diversion, and solace. Also, the

measurement model showed adequate internal consistency and

reliability.

An examination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us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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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y strategies by music listening with regard to personal

experiences and personality traits was conducted in study 2.

The use of mood regulatory strategies was related to the

experience of positive affect. Overall, women used regulatory

strategies more than men and experience in music education

was correlated to the use of mood regulatory strategies by

music listening. Personality traits were associated differentially

to the regulatory strategies and Agreeableness and Openness to

experience appeared to be the most salient traits related to the

regulatory strategies among the Big Five.

An experimental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outcome of emotion regulation depending on the type of emotion

and music in study 3. Self-report and broad range of

electrocardiographic variables were measured simultaneously in

order to attain reliability in measuring emotion. Participants

listened to joyful music and peaceful music after being induced

to feel anger and sadness. Joyful music appeared to be effective

on emotion improvement regardless of the type of induced

emotion according to the self-reports. However, there was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type of emotion and music

according to electrocardiographic variables. Joyful music was an

effective means to reduce anger, while sadness was reduced by

listening to peaceful music. Familiarity to music and traits

experiencing specific emotions did not affect the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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